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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가장 행복한 도시는

- 운전자 사고·위반 최다 차종은

- 인구 고령화 심각한 한국

[화보] ● 내추럴 미녀의 포스

3월5일 실시되는 2024 예
비선거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한인 정치력 파워
로 이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선거에서 한
인 정치인들이 출마한 주
요 지역구들에서도 한인 
유권자들이 몰려 있어 한
인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
가 당락을 좌우하는‘캐스
팅 보트’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소중한 한 표가 정치력 신장 직결
5일 예비선거

투표가 힘이다

 금 경은 철 한 방역 시스 으로 고 의 전  위해  
최선  다하고 있으 , 방문하시기전 하신 시간  전화로 

려주시면 시간절 은 , 하고 서비스
으  수 있 니다. 

금강안경 오 시간이 

까지 

정상 중이며 일요일은 쉽니다

가든그로브점 (H마트 몰 내 )
714.530.1OO1

901 a en o e B . . ., CA 92 44

LA점 (로데오갤러리아)
213.384.1OO1

 .We e n A e. #2, L.A., CA 90005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안경,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HMO

[건강] ● 고혈압 걱정?… 소금 섭취 줄이고 바나나를
● 뼈 건강에 좋다는 우유 얼마나 마셔야하나
● 암보다 두려운 치매… 건망증 오인 위험

[이슈]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을 겨냥한다

[골프] 제네시스 우승 마쓰야마 드라이버샷 비결

LA서 ‘박세리 챔피언십’ 열린다

[전문가] 주택 융자 받은 후 해야할 일들

노동법 포스터 비치의 중요성

[여행] 숨막히는 대자연의 절경 북유럽

[영화] 베를린의 남다른 한국영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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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강
시니어 보험

��������������������� ���������



제 호2024년 3월 5일(화)2 주간 한국 Biweekly 전 면 광 고



제 호 2024년 3월 5일(화) 3주간 한국 Biweekly전 면 광 고



제 호2024년 3월 5일(화)4 주간 한국 Biweekly 커버스토리

이번 선거에서 한인 정치인들이 
출마한 주요 지역구들에서도 한인 
유권자들이 몰려 있어 한인들의 소
중한 한 표 행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는데 이
를 위해서는 한인 시민권자들의 적
극적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인 표심이 가른다
미국 대통령 및 연방의원과 

각 지방정부 선출직을 뽑기 위한 
2024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를 앞두
고 남가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의 
한인 등록 유권자수가 꾸준히 증
가해 21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
로 집계됐다. 
이는 선거자료 전문업체 폴리티컬 

데이터(PDI)의 집계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19일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지역별 한인 등록 유권자수는 주 전
체적으로 21만5,252명에 달하며 LA 

카운티 9만5,438명, 오렌지카운티는 
4만7,714명으로 집계됐다.
또 샌버나디노 카운티 7,021명, 리

버사이드 카운티 5,186명, 벤추라 
카운티 2,045명, 샌디에고 카운티 
9,458명 등 남가주 주요 6개 카운티
에만 16만명 이상의 한인 등록 유권
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 밀
집 도시별로는 LA 4만4,804명, 어바
인 8,554명, 풀러튼 8,164명, 부에나
팍 4,585명, 토랜스 4,326명, 글렌데
일 3,467명 등이다.
남가주에서 한인 후보들이 출마

한 지역구 별로 보면 미셸 박 스틸 
의원이 3선을 노리는 연방하원 45
지구에 2만3,725명의 한인 유권자
들이 몰려 있어 최다로 나타났고, 이
어 데이빗 김 후보가 출마한 LA 한
인타운 포함 연방하원 34지구가 1만
9,507명으로 조사됐다.
또 최석호 전 가주 하원의원이 나

선 가주 상원 37지구도 한인 유권자
가 1만7,973명에 달하며,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이 도전하
는 연방하원 47지구에 1
만1,563명, 그리고 그레이
스 유 후보가 출마한 LA 
시의회 10지구가 1만410
명으로 집계돼 한인 유권
자수가 1만 명이 넘는 지
역구가 5개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구에서 한인 

정치인들의 당선을 위해
서는 핵심 지지기반인 

한인들의 표가 가능한 많이 확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
으고 있다.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실제 투표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
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를 독려했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이번 

선거는 각 지역사회를 수년간 책임
질 많은 선출직 공무원을 뽑게 되
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선거로, 대선과 함께 치러지며 관심
이 높은 이번 선거에 많은 한인들
이 참여해 한인사회의 목소리와 힘
을 보여줄 기회”라며 관심과 참여
를 부탁했다.

■투표는 이렇게
이번 예비선거를 위해 LA 카운티 

전역에 총 644개의 투표센터가 설치
되며 위치와 운영시간은 LA 카운티 
선거국 공식 웹사이트(www.lavote.
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경우 ▲3가

와 옥스포드 코너에 위치한 앤더스 
멍거 패밀리 YMCA 센터 ▲10가와 
그래머시 플레이스 코너에 위치한 
트리니티 센트럴 루터 교회 ▲호바

트 초등학교 ▲베렌도 중학교 ▲케
네디 커뮤니티스쿨 ▲센트럴아메리
칸리소스센터 ▲라파옛 다목적 커뮤
니티 센터 ▲버질중학교 등에 투표
소가 운영된다.
현장 투표는 안내요원이 주는 컴

퓨터 투표용지를 투표기기(키오스크)
에 넣고 언어 선택 후 모니터에서 후
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선택이 끝나면 자신이 선택한
대로 표기된 투표용지가 프린트 되
어 나오고, 이를 검토한 뒤 다시 투
표기기에 넣으면 마무리된다.
투표센터에서는 ▲유권자 등록 ▲

우편 투표용지 제출 ▲선호정당 변
경 등이 가능하며 ▲우편투표 용지
를 분실 또는 훼손했거나, 아직 받지 
못한 유권자 등의 경우도 투표가 가
능하다. 이를 위해 신분증(ID)을 가져
가야 한다. 
또 집으로 우송된 우편투표 용지

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기표 후 카
운티 전역에 위치한 400개 투표함
(드롭박스) 중 하나에 집어넣거나 투
표센터에 직접 가서 제출하면 된다. 
특히 투표용지를 제출하기 전에 반
드시 반송 봉투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한다.
거주지와 가까운 드롭박스의 위

치를 포함한 각종 투표정보는 LA카
운티 선거국 공식 웹사이트(www.
lavot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드롭박스는 피오
피코 도서관, 윌셔-버몬트 메트로 
B&D라인 스테이션, 펠리페 데 네
베 도서관, 브리제 재단 등에 설치
돼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앤더슨멍거 패

밀리 YMCA 투표센터를 찾은 한인 
유권자 제이슨 최(52)씨는 “우편투표
보다는 투표센터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느낌이 
피부로 와 닿고 여러모로 좋다. 이번 
선거는 다양한 이슈 속에서 치러지
는 만큼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투표센터를 4세 자녀와 함께 

찾은 레이 김(48)씨는 “현장 투표센
터는 처음 와 본다”며 “아이에게 참
여와 투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
고 싶어 함께 왔는데 잘한 것 같다”
고 말했다.
같은날 중앙루터교회 투표센터

를 찾은 김덕순(68)씨는 “이번에
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앤더슨멍거 패밀리 YMCA 투표센

터에서 10년째 한국어 안내요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인 김범천씨는 25일
“아직은 초반이라 투표장을 찾는 한
인 유권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많은 한인들이 와서 투표했으면 좋
겠다”고 말했다.

 ‘투표가 힘이다’

미주 한인 이민사회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한인 1세들의 피땀으

로 이룩한 한인사회의 경제력 뿐 아니라 한인 2세, 3세들의 주류사회 

곳곳에 진출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걸맞게 주류 정치계에서

도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인 선출직 공직자들

이 더욱 많아질수록 한인 정치력도 도약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3

월5일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는 바로 투표 참여가 파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3월5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투표가 힘’

한인 유권자 2022 중간선거 대비 3.4% ↑

한인 1만표 이상 지역구 많아… 2만 지역도

정치력 신장 위한 유권자들 투표 참여 필수

LA 한인타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사전 투표센터인 3가와 옥스포드의 YMCA 투표소에서 25일 한인 등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인 정치력의 새로운 도약… 이들이 이끈다

■지역별 한인 유권자 현황        (자료: PDI, 2/19 기준)

지역 등록 유권자수

■캘리포니아

전체 215,525

■카운티

LA 95,438

오렌지 47,714

샌버나디노 7,021

리버사이드 5,186

벤추라 2,045

■도시

LA 44,804

어바인 8,554

풀러튼 8,164

부에나팍 4,585

토랜스 4,326

글렌데일 3,467

■한인 출마 지역구(후보)

연방하원 45지구(미셸 박 스틸) 23,725

연방하원 40지구(영 김) 9,857

연방하원 47지구(데이브 민) 11,563

연방하원 34지구(데이빗 김) 19,507

가주 상원 37지구(최석호) 17,973

LA 시의회 12지구(존 이) 4,876

LA 시의회 10지구(그레이스 유) 10,410

■LA 한인타운 지역 투표소

2월24일 
오픈

앤더스 멍거 YMCA 센터(4301 W. 3rd St, LA)

트리니티 센트럴 루터 교회(987 S. Gramercy Pl, LA)

3월2일 
오픈

호바트 초등학교(980 Hobart Blvd. LA)

베렌도 중학교(1157 S Berendo St. LA)

케네디 커뮤니티스쿨(701 S. Catalina St. LA)

센트럴아메리칸 리소스센터(2845 W. 7th St. LA)

라파옛 커뮤니티센터(625 S. Lafayette Park Pl. LA) 

버질중학교(152 N. Vermont Ave. LA)

투표용지 
드롭박스

피오피코 도서관(694 S. Oxford Ave. LA)

윌셔-버몬트 메트로역(3150 Wilshire Blvd, LA)

펠리페 데 네베 도서관(2820 W. 6th St. LA)

브리제 재단(184 Bimini Pl, LA)

한인 유권자 21만 명… 참여해야‘캐스팅 보트’파워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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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
미셸 박 스틸(68·공화) 의원은 한인 최초 오

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을 거쳐, 한인 
여성 최초 연방하원의원 중 한 명이 됐다. 연
방 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에서 3선에 도전한
다. 45지구는 파운틴 밸리, 웨스트민스터, 미드
웨이시티, 가든그로브, 사이프레스, 세리토스, 
부에나팍, 풀러튼 북부 등을 포함하게 된다.
평론가들 사이에서 3선 가능성이 높기는 하

지만 쉽지많은 선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눈에 띄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
하기 때문이다. 그는 현직으로 현 정계 활동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선거구의 유일한 
공화당 후보로 자연스레 공화당 후보 단일화
의 이점을 누리게 됐다. 다만 이 선거구는 민
주당 유권자가 공화당 유권자 보다 더 많은 지
역이라, 민주당 후보와 1대1로 맞붙는 본선에
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다수의 전문가
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셸 박 스틸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가

장 유력한 후보다. 후원금에서도 현직의 이점
을 살려 앞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FEC에 따
르면 2023년 3분기까지 총 모금액은 320만
1,388달러27센트, 가용현금은 238만560달러
54센트로 각각 조사됐다. 2위는 기업가 출신
의 샤이엔 헌트 후보는 총 모금액 27만2,211
달러50센트, 가용현금 14만4,566달러67센트를 
기록했다. 이어 적은 차이로 킴 버니스 응우옌 
시의원이 3위에 올랐다.
서울에서 출생했고 20대 초반인 1975년 미

국으로 이주해 페퍼다인 대학에서 학사, USC
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LA
시장 후보였던 리처드 라오단의 선거캠프에 참
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 활동을 시작했다. 
라오단이 시장에 당선된 이후 LA 소방국장, LA
카운티 아동가족위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주 
공화당 의장을 지냈으며 한인 최초로 주 조세
형평국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2지구 수퍼바이
저에 선출됐다. 그동안 선거 6전 연승 무패 행
진을 이어오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린다.
■영 김 연방하원의원
영 김(61·공화) 의원은 한인 여성 최초 캘리

포니아주 하원의원을 거쳐 한인 여성 최초 연
방하원의원 중 한 명이 됐다. 김 의원은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40지구에서 3선에 도전한다. 
그가 관할하는 40지구는 요바린다, 치노힐스, 
터스틴, 레이크포레스트, 라구나힐스, 애나하임
힐스 등을 포함한다.
현재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40지구는 분명한 공화당 
강세 지역인 가운데 공화당 후보가 영 김 의
원 뿐이기 때문이다. 후원금 역시 압도적으로 
우세여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가 발표한 
2023년 3분기까지 후원 모금 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은 3분기 동안에만 99만6,181달러2센
트의 후원금을 모았다. 이를 합한 이번 선거 
총 모금액은 294만9,207달러66센트, 현재 가
용현금은 222만3,485달러38센트로 각각 나타
나며 이 3개 부문 모두에서 40지구 후보 3명 
중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인천 출신인 김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USC에서 경영학을 전공하
고 금융기관에서 재무분석가, 의류업계에서 스
포츠 의류, 숙녀복 브랜드 사업가로 활동하기
도 했다. 선거 컨설턴트인 남편의 권유로 정치
에 입문한 그는 2013년 캘리포니아 65지구 하
원의원으로 당선될 때 까지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실에서 23년간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경력으로 현재 김의원 보다 연방의

회 경험이 많은 한인 선출직은 없다. 또한 연

방 의회 내 대표적인 초당적 의원 중 한 명으
로 꼽히기도 했다. 2014년 캘리포니아주 의원
에 당선돼 2016년까지 주 의원을 지냈고, 2018
년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지
만, 2020년 재도전이 성공해 연방의회에 입성
했다. 남편 찰스 김씨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
지난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42년만의 

한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된 데이브 민
(47·민주) 의원은 이번 연방 하원 초선 도전에
서 유력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도전하는 
연방 하원 47지구는 어바인, 헌팅턴비치, 코스
타메사, 뉴포트비치, 실비치, 라구나비치 등을 
포함하는데, 민 의원의 현재 주상원 관할과 
80% 이상 겹친다. 또한 연방 상원에 출마하며 
이 지역 재선을 포기한 현직 의원인 케이티 포
터가 민 의원을 지지했다. 또한 민 의원실에 
따르면 연방 하원 47지구는 유권자 중 아시안 
비율이 19%로 매우 높고, 한인도 많다.
1978년 알프레드 호연 송 상원의원 이후 처

음으로 한인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타이틀을 
거머쥔 민 의원은 UC 어바인 법대 교수 출신
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아이비리그인 
유펜 와튼스쿨과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연
방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뒤 진보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에서 경제정
책 담당자로 일했으며 척 슈머 의원이 경제위
원장을 역임할 당시 경제와 재무담당 정책보
좌관으로 활약했다. 경제 분석가로 이름을 알
렸는데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등에 자주 인용됐고 폭스뉴스, CNBC 등

에 출연하기도 했다.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
연방하원 3선의 경력을 자랑하는 한인 2세 

앤디 김(41·민주) 의원은 올해 선거에서 최초
의 연방상원 입성에 도전한다. 민주당 소속으
로 한인 정치인으로는 최초로 연방하원 3선 
고지에 오른 그는 같은 당의 뉴저지주 밥 메넨
데스 연방상원의원이 수뢰혐의로 기소되자 그
의 퇴진을 압박하며 연방상원에 담다한 도전
장을 던졌다. 김 의원이 민주당 예비선거를 거
쳐 상원의원 결선에서 승리하면 한인으로는 
첫 미국 연방상원의원이 된다.
뉴저지주 남부에서 자란 김 의원은 시카고

대를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
를 받은 중동 안보 전문가다. 이라크 전문가로 
2009년 9월 국무부에 입성해 2011년에는 아
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
관의 전략 참모를 지냈고, 2013∼2015년에는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다.
■존 이 LA 시의원
LA에서 가장 주목되는 선거로는 존 이(53·

무소속) 시의원(12지구)의 재선 도전이 꼽힌다. 
LA의 유일한 한인 시의원이기 때문이다. LA는 
뉴욕 다음으로 전국 최대 도시이자 한인 최대 
밀집 도시로, 시 규모에 비해 시의원 숫자가 적
어 각 시의원의 권한이 크다. 12지구의 경우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채스워스, 그라나다힐
스, 노스리지, 포터랜치, 웨스트힐스, 노스힐스, 
리시다 등을 포함한다.
샌퍼난도 밸리 토박이로 12지구 수석보좌

관이던 그는 2019년 8월 12지구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그는 1850년 LA시의회가 출범
한 이래 데이빗 류 전 시의원에 이어 두 번째 
한인 시의원이자, 마이클 우, 데이빗 류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안 시의원이 됐다. 그리고 이듬해
인 2020년 11월 LA 짝수 선거구 정기 선거에
서 다시 당선됐다. LA 시헌장에서 보궐선거는 
정식 임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도전
이 3선이 아닌 2선으로 본다.
■최석호 전 가주 하원의원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한인 최초로 3선에 

성공했던 최석호(79·공화) 의원은 현역 한인 
정치인 중 선거 경험이 가장 많다. 지난 2022
년 선거에서 4선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주 상
원에서 재기를 노린다. 그가 출마한 주 상원 
37지구는 오렌지카운티의 풀러튼, 어바인, 라
구나니겔, 라구나우즈, 레이크포레스트, 플라
센티아, 샌타애나, 터스틴, 빌라팍, 요바린다 등
을 포함한다. 과거 주 하원에서 최 후보가 관
할했던 지역과 50%나 겹쳐 지역내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교육전문가 출신의 최 의원은 20대 중반이

었던 1968년 한국에 나갈 평화봉사단원들에
게 미리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칠 한국어 
강사로 초청돼 도미했다. 그 뒤 루이지애나 주
립대에서 도서관학 석사, 피츠버그 대학에서 
도서정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USC에서 
도서관학과 교수를 지냈다. 오렌지카운티의 한
인 밀집지인 어바인에 정착해 교육사업과 커
뮤니티 봉사를 해온 그는 지난 1998년 어바인 
교육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한인 1세로서 
어바인 시의원과 시장을 역임한 뒤 주의회까
지 진출한 불굴의 정치 역정을 보여줬다. 한인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수의 결의안 및 
조례안 발의를 주도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LA 10지구 시의원 

선거도 주목된다. 지난 2020년 10지구 선거
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던 한인 그레이스 유
(52·민주) 변호사가 재도전한다. 10지구는 한
인타운과 그 남서쪽에 있는 하버드 하이츠, 알
링턴 하이츠, 컨트리클립 파크, 독웨일러, 윌
셔 비스타, 픽페어 빌리지, 제퍼슨파크, 시에네
가, 리머트 파크, 크렌셔, 웨스트 아담스, 볼드
윈 빌리지, 볼드윈 힐스 등을 포함한다. 한인타
운과 인근을 포함하는 만큼 LA에서 한인 인구
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만약 유 후보
가 승리할 경우 LA시 역사상 첫 한인 여성 시
의원이 탄생하게 되며, 12지구의 존 이 시의원
이 재선되면 LA 시의회에 최초로 2명의 한인 
시의원이 동시 재직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3세때인 1974년 가족이 미국 이민을 와 UC 

리버사이드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뉴저지 시
튼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태변호사협회 사
무총장, 제4대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LA시 교
통위원회 커미셔너, LA시 검사장 자문위원 등
을 역임했다.
■데이빗 김 변호사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연방 하원 캘리

포니아 34지구 의원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
신 데이빗 김(39·민주) 변호사가 같은 선거구
에 재출마했다. 34지구는 한인타운, 웨스트레
이크, 보일하이츠, 링컨하이츠, 차이나타운, 리
들도쿄, 다운타운, 이글락 등 센트럴, 이스트, 
노스이스트 LA 지역을 대거 포함한다. 김 후보
는 애리조나주 출생으로 부모를 따라 워싱턴
주, 북가주에서 성장했다. UC 버클리와 뉴욕주 
유태계 명문 예시바 로스쿨을 졸업했다. 검사, 
노동법 및 상법, 엔터테이먼트, 아동복지, 이민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커버스토리

예비선거 담대한 도전 나선 한인 정치인들

한인 정치력의 새로운 도약… 이들이 이끈다

미셸 박 스틸·영 김 연방하원 3선 도전

앤디 김 한인 최초 연방상원 입성 기대

LA 한인 시의원 2인 시대 열릴지 주목

올해 선거는 미주 한인사회가 정치력 신장의 새로운 전기와 도약대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연방의회를 필두로 

주와 각 지역 정부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출직 공직에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담대한 

도전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들의 당락 여부는 한인 정치력 신장을 좌우하는 주요인

이기 때문에 한인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도 최대 

기반 지지층인 한인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 한인 정치력 도약을 위해 뛰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을 집중 조명한다.

 미셸 박 스틸 영 김 데이브 민 존 이

 앤디 김 최석호 그레이스 유 데이빗 김



제 호2024년 3월 5일(화)6 주간 한국 Biweekly 전 면 광 고



제 호 2024년 3월 5일(화) 7주간 한국 Biweekly전 면 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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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올림픽 개막‘D-140’…‘빛의 도시’뜨거운 준비 열기

올해 파리 하계올림픽은 세계적 관장도시이지 빛의 도시로 알려진 파리의 

명성 답게 경기장도 각종 명소들이 포함돼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샹 드 

마르스와 에펠탑에서부터 콩코드 광장에 이르기까지 파리를 상징하는 곳곳에서 경기들이 펼쳐진다. 콩

코드 경기장의 모습.       <파리올림픽 조직위>

콩코드 경기장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파리가 준비 열기로 뜨겁다. 제33회 

하계올림픽은 파리에서 오는 7월26일 개막돼 8월11일까지 열전을 이어간

다. 파리는 지난 1924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정확히 100년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 거

대한 오륜 상징물 뒤로 에펠탑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오륜과 에펠탑

파리 올림픽의 선수촌은 파리 북부 외곽 생드니와 생투앙쉬르센, 릴생

드니에 걸쳐 조성됐다. 축구장 약 70개를 합친 넓이에 준하는 면적에 약 

7,200개의 숙소와 부대시설 등 약 80동의 건물로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파리 올림픽 선수

촌 건물 모습.           <로이터>

올림픽 선수촌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야외 세느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느강 강변에 마련

된 관중석을 관객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세느강에 띄운 배를 타고 각 나라 선수단이 입장하는 방식

으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

개회식은 세느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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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중국 정부는 초고
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약 1
만 3000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알리
며 이듬해 정부 소유의 국영기업 중
국위성네트워크그룹(CSNG)을 설립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
르면 CSNG는 초기 계획의 10%에 
해당하는 1300개의 위성을 올해 상
반기부터 2029년까지 발사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고속 6
세대(6G) 통신 지원 네트워크가 마
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CSNG뿐 아
니라 중국 상하이 정부 소유 기업인 
상하이원신위성과기도 1만 2000개
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릴 방침이
며 민간기업 은하항천기술(갤럭시스
페이스테크놀로지)도 1000개의 위성
을 우주로 보낼 예정이다.
중국이 이처럼 위성 발사에 나서

는 것은 최근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
의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저궤
도 위성통신망 ‘스타링크’로 보여준 
존재감과 무관하지 않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터넷망이 끊긴 우크라이
나에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통해 
지상기지국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며 전투를 이어갈 수 있게 도

왔다. 가자지구에서도 교전으로 통신
이 끊기자 국제 구호단체들의 통신
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테러 활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자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중
앙경제공작회의에서 상업위성 발사
를 비롯한 우주사업을 국가 전략적 
신흥 사업으로 결정하고 전폭 지원
하고 있다. 군용 목적임을 증빙하듯 
CSNG 경영진은 군사용 정보기술을 
담당하는 중국전자공사(CEC)와 중
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CASC) 출
신 인력으로 구성했다. 이미 중국은 
2018년 12월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
인 베이더우(BDS)를 완성해 전 세
계 위성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 정
부는 자국 기업들에 안보 등을 이
유로 미 국방부가 개발한 세계 위성
항법시스템(GPS)의 이용을 제한하
고 BDS를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중
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남
아·동유럽·아프리카 100여 개국도 
GPS가 아닌 BDS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자체 저궤도 위성 개발 가

속화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위기감

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기업 상하이항천통신위성기술이 독
일의 위성 스타트업 클레오커넥트를 
인수하려 하자 독일 정부가 불허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보잉사도 자
국의 한 스타트업에 위성을 판매하
기로 했다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
는 기업이 해당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자 계약을 취소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감이 커

지는 가운데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항공모함을 공개하는 등 해
상 군사력을 눈에 띄게 확장하고 있
다. 중국은 약 7년 후인 2031년까지 
항공모함을 5척으로 늘린다는 계획
이다. 이는 인도양을 두고 경쟁하게 
될 인도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도 역
시 항공모함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48억 달러를 투자하며 전력을 다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해역을 
둘러싼 불안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
로 보인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2일 중국중앙
(CC)TV에 세 번째 항공모함이자 자
체 설계로 제작한 최초의 사출형 항
공모함 ‘푸젠함’을 공개했다. 영상 속 
가림막이 제거된 항공모함에서는 전
기를 사용해 함재기를 갑판에서 쏘
아 올리는 전자기식 캐터펄트와 세 
갈래로 나뉜 전투기의 활주로가 눈
길을 끌었다. 복수의 전문가에 따르
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푸젠함의 시
험 항해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내년에는 푸젠함을 
본격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중
국은 푸젠함에 이어 또 한 척의 항공
모함를 건조해 최소 4개의 항모 전단
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
금까지 전 세계에서 전자기식 캐터펄
트를 쓴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
는 미국이 유일하다. 기존에 구형인 
스키점프대 방식을 채택해온 중국이 
전자기식 캐터펄트로 대대적인 업그
레이드를 도모한 것이다. 전자기식 캐
터펄트를 탑재한 항공모함에는 전투

기 60~70기를 실을 수 있어 기존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 대비 
50%가량 향상된 효과를 누릴 수 있
다. 크기는 미국 로널드레이건함(10만 
톤)에 견줄 만한 대형 항공모함으로, 
무게는 8만 톤에 달한다. 일본 해상 
자위대가 보유한 항공모함 JS이즈모
가 2.7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 배
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370척에 

이르는 배와 잠수함을 확보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으로, 푸젠함을 통
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싱크탱크에 따르면 현재의 전
력과 예산을 고려하면 인민해방군이 
2031년까지 5척의 항공모함을 갖추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처럼 거침없이 해상 군

사력을 확대함에 따라 동쪽으로 벵
골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맞닿아 
있는 인도에는 큰 위협이 된다는 평
가가 나온다. 현재 인도양에는 미국
과 일본·프랑스 등 각 나라의 해군 
선박 125척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이후 3배 이상 늘어나면
서 긴장감이 높은 상태다. 

이  슈

군사력 증강하는 중국… 항모도 5척으로 늘린다

전쟁 필수 위성통신망 확보 

CSNG, 2029년까지 1,300개 

민간 기업서도 1,000개 쏘기로 

미 유럽, 관련 기술 유출 단속

대형급‘푸젠함’시험항해 임박 

중국이 2030년까지 미국에 맞먹

는 우주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목

표하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무려 2만 6000여 개 

발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

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가자지

구 전쟁에서도 위성 기반 통신 시

스템이 군사 전력에 필수적인 기술

로 자리함에 따라 정부 주도로 자

체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미 스타링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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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주 오래전 30대후반으로 보이

는 남녀 한쌍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다. 상담실에 들어서는 두사람

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고 여자분의 

경우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 심상

치 않은 분위기였다. 두사람의 궁

합을 보고 싶다고 하며 남자분이 

두사람의 생년월일시를 말한다.

남자의 경우 1967년 1월18일 인시

생으로 정미년 임인월 신유일 경인

시에 태어났고 여자는 1972년 4월

23일 오시에 태어나 임자년 을사

월 병인일 갑오시에 태어났다. 남자

사주의 경우 화를 용신으로 해야 

하는 사주인데 이사주에 있어 시

간 경금이 양인살이고 월령인목과 

일지유금이 원진살 들었고 년지미

토와 월령인목은 귀문관살 이어서 

눈에 거슬리는데 사주원국에 용신

이 확실히 자리 잡았으니 그 정도

의 살 따위는 무시해도 좋은 사주

이다. 여자팔자의 경우 건록격 사

주이며 용신은 수를 써야 하는데 

년간 년지 임자이고 사주가 왕성한 

화기성 사주여서 남편에게 잘하고 

자식도 잘낳고 자식이 훌륭하게 되

는 구성이었다.

두사람의 결혼에는 전혀 문제가 없

어 보였다. 두사람다 초혼에 실패

하고 재혼을 하는 입장이어서 궁합

이 더욱더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필자왈, "두사람은 궁합이 매우 좋

아서 서로 죽고못살 정도로 미치도

록 서로를 사랑하는 배합입니다. 

궁합의 판단법에는 천간지지를 한

글자씩 떼내어 한자 한자 비교해 

나가는 단식 판단법이 있고 납입오

행과 전체 사주의 기운을 대조한뒤 

두사람의 대운까지 종합비교 판단

하는 복식 판단법이 있는데 두사

람 사주팔자의 경우 단순판단법으

로만 보면 우선 띠에 있어 여자분

은 쥐띠요 남자분은 양띠이니 쥐

와양은 원진살이라 띠에 자미원진

살이 끼어있고 태어난 날의지지 즉 

배우자 궁을 나타내는 일지에 남자

는 닭 여자는 호랑이이니 서로 원

진살이라 일지 인유원진이 겹쳐 있

는 꼴이라 단순판단법상으로 볼때 

매우 흉한 궁합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역학 

초보자나 저지를수 있는 실수일 겁

니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

렇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

니 두사람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며 

남자왈, "저희 어머니께서 단골로 

다니는 역술집에서 궁합을 보고 

오셔서는 저보고 알거없다 무조건 

헤어져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

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우

리 두사람은 원진살 때문에 도저

히 같이 못살고 이혼 하거나 한사

람이 죽어 나간다고 그 역술인이 

어머니께 말한 모양입니다. 그동안 

서로 깊이 사랑해 왔고 어머니도 

이사람에게 잘해주고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셔서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셔서 우리 

두사람 그동안 너무 괴로와 했는

데 마침 잘아는 선배분이 선생님

을 추천해 주어서 법사님 뵙고 궁

합이 정그렇게 나온다면 깨끗히 헤

어지자고 제가 이사람에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선

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

니 서로 부둥켜 안고 울먹인다. 마

음 고생이 무척 심했던 모양이다.

사주명리학도 제대로 모르면서 멋

대로 궁합에 대해서 논하고 주워

들은 몇가지 살성논 만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젊은 청춘남녀를 이

렇듯 무책임하게 깨뜨리려고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한심하고 분

노를 느끼는 것이 당시 필자의 솔

직한 심정 이었다. 궁합을 보는 방

법은 크게 네가지로 나눠볼수있다.

첫번째가 생년법으로 두사람의 띠

와 연령의 차이로서 그 혼인이 좋

은가 나쁜가를 판명하는 법으로 

명리학상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가장 그릇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말하자면 십

이지지의 육충을 따서 연령이 6살

차이가 나는 사람과는 결혼 해서

는 안된다. 는 식의 천박하고 무식

하기 이를바 없는 판단법인데 흔히 

0띠와 0띠는 좋다 나쁘다 하는 식

의 판단으로 민간에 많이 유포되

어있다.

두번째 팔자법을 볼수 있는데 남

녀 쌍방의 생년월일시로 사주팔자

를 뽑아내어 명식의 격국과 희기

와의 배합이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으로 수양이 깊은 역학자를 만

나 그 합혼의 적부를 묻는다면 매

우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 있는 방

법이다.

세번째 두수법인데 자미두수에 의

하여 12궁에 백수십개의 별을 배

치 남녀 쌍방의 명반을 비교해 가

면서 그 합혼의 시비를 가리는 방

법인데 세부적인 면에서는 강하나 

팔자법에서 전체를 보는 즉 숲을 

보지 못하고 세밀히 나무만 들여

다 보는 우를 범할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합혼법이다.

네번째가 상학법인데 남녀 쌍방의 

용모,수상,인상을 관찰하여 합혼의 

시비를 논하는 방법인데 특히 서

로 보완하는 조건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관건이된다. 그러

나 상기한 네가지 방법외에 팔자법

이나 두수법을 상학법에 융합시켜 

정곡을 기하는 종합판단법인 성평

합삼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현

재 가장 앞서가고 있는 궁합 판단

법이다.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상담 가능
사             

  음 을  과   리  의   는 

2140 W. OLYMPIC BL #224  L.A., CA 90006 (올림픽+알바라도) Bank of Hope 옆 5층 빌딩

2024년 갑진년 신년운세 월별로 상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잘못된 운명 감정은 큰 죄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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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발명률과 
사망률이 높은 질환의 하나로, 동맥
에 강한 압력을 가해 심부전, 심장마
비,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질 수 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시카고와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사는 50~75세 
213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평소보다 
하루 2,200㎎의 소금을 더 섭취하는 
고나트륨식과 하루에 소금 약 500
㎎만을 섭취하는 저나트륨식을 하

는 식단 조절 임상시험을 했다. 미국
심장협회(AHA)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1,500㎎ 미만이다.
참가자는 정상혈압군 25%, 조절되

는 고혈압군 20%, 조절되지 않는 고
혈압군 31%, 치료되지 않는 고혈압
군 25%로 구성됐으며, 각 그룹은 고
나트륨식과 저나트륨식에 일주일씩 
번갈아 참여했다.
연구팀은 이 임상시험은 혈압에 대

한 나트륨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고혈압 환자 및 약물 복용자를 대상
으로 한 가장 큰 규모의 연구 중 하

나라며 이전에는 혈압약 복용자가 소
금을 줄일 경우 혈압을 더 낮출 수 있
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주일씩 저나트륨식과 고나트륨

을 한 후 혈압 변화를 측정한 결과 
저나트륨식 그룹의 경우 수축기 혈
압이 고나트륨식 그룹보다 평균 7~8
㎜Hg, 평소 식단을 했을 때보다는 6
㎜Hg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굽타 교수는 “저나트륨식의 혈압 
강하 효과는 정상혈압, 고혈압, 조절
되는 고혈압,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을 가진 사람 등 거의 모두에게 나
타났다”며 “참가자 72%의 수축기 혈
압이 저나트륨식을 할 때 평소 식단
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자인 노스웨스턴대 노리

나 앨런 교수는 “어떤 신체활동이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듯 혈압
과 관련해 대부분 사람은 평소 식단
에서 소금을 줄이는 게 좋다”며 “이
는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의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동 연구자인 버밍엄 앨라

배마대 코라 루이스 교수는 “나트
륨 섭취 감소의 혈압 강하가 일주
일 안에 빠르고 안전하게 나타났다
는 게 중요하다”며 “고혈압이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공중보건에 미
칠 잠재적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
고 강조했다.

건  강

혈압을 낮추는 데는 소금 섭취를 제한하
는 것보다 바나나 등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의 조지 국

제보건연구소(GIGH) 연구팀은 매일 중간 크
기 바나나 2개나 시금치 한 컵, 큰 고구마에 
들어 있는 양인 1g의 칼륨을 추가로 섭취하
는 것이 고혈압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간단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칼륨은 녹색 
잎채소와 콩과식물, 견과류, 바나나 등의 음
식에 많이 들어있다. 드물게는 과다 복용 시 
고칼륨혈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팀은 지난 2021년 중국에서 5년간 2
만995명을 대상으로 소금 대체품과 뇌졸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논문의 자료를 토
대로 분석작업을 벌였다.
연구팀은 연구 참가자의 절반에 대해서는 

요리 등에 일반적인 소금을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4분의 1을 염화칼
륨으로 대체한 소금을 사용하게 한 뒤 나타
난 혈압 변동치를 기록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칼륨이 다량 포함된 소금을 사용한 
집단의 참가자들에게서 혈압이 낮아지고 뇌
졸중과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하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혈압 하락분의 80% 정도는 소금 

섭취 축소가 아닌 늘어난 칼륨 섭취 때문으로 
나타났다면서 매일 칼륨 섭취량을 1g 늘리면 
수축기 혈압이 2mmHg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어 5년의 연
구 기간에 연구 참가자 가운데 3천명이 뇌졸
중을 일으켰지만, 칼륨이 풍부한 소금을 섭취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
성이 14%나 적게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이번 연구논문의 제1 저자인 GIGH의 폴

리 황 박사는 염화나트륨 과다와 칼륨 부족 
모두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조기사망 
위험과 연관이 있다면서 염화칼륨이 들어
간 소금 대체품을 사용하면 이런 위험을 즉
각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전문지 ‘저널 오브 휴먼 하이
퍼텐션’ (Journal of Human Hypertension)에 
게재됐다.

“혈압 낮추는 데 바나나 섭취가 소금 제한보다 더 효과적”

“칼륨 섭취 1ｇ 늘리는 것이

  가장 간단한 고혈압 대처법”

<이미지투데이>

밴더빌트대 연구팀 발표

 “소금 섭취 1스푼 줄이자 

참가자 72% 혈압 떨어져”

소금 섭취량을 하루 한 티스푼(2.2ｇ)만 줄여도 현재 혈압약을 복용 중

인 사람을 포함해 거의 모든 사람이 수축기 혈압을 약을 먹을 때와 비

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밴더빌트대 메

디컬센터 디팍 굽타 교수팀은 의학저널‘미국의학협회지’(JAMA)에서 중

노년층 213명을 대상으로 한 나트륨 조절 식단 임상시험에서 소금 섭

취량을 줄이면 혈압약 복용 여부와 관계 없이 70~75%가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굽타 교수는“평소 식단에 비해 하

루에 약 1티스푼의 소금 섭취량을 줄인 결과 수축기 혈압이 약 6㎜Hg 

감소했다”며“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혈압 1차 약물의 혈압 강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혈압 걱정? 소금 줄여라… 1티스푼만 덜어도 혈압약 효과”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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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 해 5세
가 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저와 와이프가 즐겨 구독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만 같았는
데 우리도 이제는 뭔가 은퇴를 준비해
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
니다. 남들은 조기 은퇴를 꿈꾼다지만, 
저희는 거의 70세가 가까워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학생 부부로 와서 현재 
집 한 채는 마련했는데, 다른 준비는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위 사람들은 
IRA를 한다고들 얘기하던데, 제가 IRA
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IRA 셋업도 
문선영씨가 도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 네반갑습니다그리고도와드

릴수있습니다

는말그

대로 개인 은퇴 구좌로 국세청

가장려하는은퇴플랜입니

다특히목돈이아니라월급에

서조금씩떼어저축하는방식

이라직장인들에게부담이없이

은퇴준비를시작할수있다고보

면됩니다미국에서열심히일하

다가은퇴하면모두가걱정없이

은퇴를하실거라고기대하는이

유가바로소셜연금때문입니다

소셜연금은일하시는동안소셜

택스를미리월급에서떼어내기

때문에정부는그돈으로개인이

은퇴할때소셜연금으로돌려주

지만모두가알다시피소셜연금

이넉넉하지못할것이라는게문

제이지요그래서어떻게든개인

이은퇴를위해저축을할수있

도록년에만든택스코드

입니다

월급에서 세 미만은 년

인컴세금보고기준일년에

천백불까지넣어구좌를

넣을수있고세부터는그러

니까선생님의경우는일년천

백불 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년인컴세금보고기준으

로보면세미만은일년천불

로납부할수있는금액이늘었

고요세가되신선생님은한

해천불까지납부가가능합니

다그럼이런구좌는선생

님의경우어떤혜택이있을까요

첫째무엇보다현재직장에서받

는총인컴에대한인컴택스를

줄이는효과가있습니다다시말

해만약일년에집으로가져오

는인컴이십만불이라며현재까

지는십만불인컴을보고하고그

에적용되는인컴택스를내셨다

면이십만불에서년천

백불을어카운트를열어넣

으셨다면이제보고해야할인

컴은만천백불이되고그에

따라인컴택스도줄이는효과

를거둘수있습니다집안의전

체재정상황에따라서어떤경우

는세율 이줄어드

는효과도어떤경우는같은세

율이적용되더라도실제내는세

금을줄이는효과를거둘수있

게되지요

둘째는이렇게셋업한어카

운트에서이자를받아그돈이

매년자라게될때자란이자에

대해서는매해세금을또내지않

게됩니다따라서나의은퇴어

카운트안에서돈이자람에따라

세금을떼어내지않은나의어카

운트금액에서복리로이자를받

기때문에은퇴자산을불리는데

더유리한조건을갖추게되는거

지요물론은퇴를하고어

카운트에서돈을찾아은퇴비용

으로쓰시게될때는세금을내

셔야합니다다만에서한번

에모든돈을찾아서세금을그

해모두낼것인지조금씩나의

은퇴상황에맞춰서돈을필요한

만큼나눠서은퇴기간동안매해

꺼내쓸것인지에따라서또내

는세금도조정이가능하게되니

꼭이부분은상담을받기를권

해드립니다

셋째그렇다면선생님께서말씀

하신 은퇴 플랜으로 세부터

를셋업해서과연세가까

운나이에은퇴자금이만들어

질까요당연히만들어집니다

물론더많은돈을넣어서더많

이저축을하게된다면더많이

이자를받아서자라게돈다면더

큰은퇴플랜이되겠지만

천백불씩매년그리고년

이되어도천불로올리지않고

계속천백불씩만납부하신다

해도선생님이세가되었을때

납입한금액은총십만불인데

그때자란돈은십만불가깝게

자라게될것입니다어떤이자를

받을지어떤종류의어카운트

를넣을지제대로된상담을통

해서오픈하시게된다면현재한

달에씩저축해서은퇴후에

는월 천불씩찾아쓰는플랜

하나가만들어지게되는겁니다

선생님언제든지연락주시고약

속잡으시면되겠습니다문선영

의머니토크입니다

문의

“문선영의 머니토크 - 제 고민은 말이죠”

재정전문가  유투버재정전문가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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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도시 총점

세부 순위

정서적
신체적 웰빙

수입
취업기회

커뮤니티
환경

가장 행복한 도시는 프리몬트… 어바인 5위, LA 64위

랭킹으로 보는 미국

미국에서 거주민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도시는 어디일까? 개인 재정 

전문 사이트 월릿 허브가 미 전역의 대도시와 중간 규모 도시들 정서적, 신체적 건강, 

사회적 분위가, 취업 기회 및 수입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 랭

킹에 따르면 북가주 프리몬트가 1위에 올랐다. 이 도시는 주민들의 웰빙 순위에서 전

국 1위에 랭크됐고 커뮤니티 및 환경은 3위로 높았다. 2위는 캔자스의 오버랜드팍, 3

위는 북가주의 샌호세로 조사됐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남가주의 어바인이 전국 5위에 

올랐고, LA는 64위로 총 180개 이상 조사 도시들 가운데 중상위권이었다. 

<자료=월릿 허브>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

순위 도시 총점

세부 순위

정서적
신체적 웰빙

수입
취업기회

커뮤니티
환경

1 Fremont, CA 74.16 1 85 3

2 Overland Park, KS 69.78 6 36 6

3 San Jose, CA 69.54 2 33 37

4 Madison, WI 68.99 7 17 9

5 Irvine, CA 68.22 4 26 24

6 Honolulu, HI 68.03 19 40 1

7 San Francisco, CA 67.01 3 81 30

8 Pearl City, HI 66.90 15 151 2

9 Columbia, MD 65.77 5 170 60

10 Scottsdale, AZ 65.26 27 72 4

11 Sioux Falls, SD 65.06 10 57 47

12 Huntington Beach, CA 64.28 13 77 53

13 Minneapolis, MN 63.98 17 22 57

14 Garden Grove, CA 63.91 24 52 15

15 San Diego, CA 63.75 20 43 19

16 Fargo, ND 63.68 11 20 134

17 Portland, ME 63.46 43 3 27

18 Seattle, WA 63.39 8 14 128

19 Lincoln, NE 63.35 21 27 43

20 Bismarck, ND 63.23 12 11 149

21 Gilbert, AZ 62.99 40 44 7

22 Charleston, SC 62.53 45 15 18

23 South Burlington, VT 62.42 16 30 139

24 Glendale, CA 62.31 32 92 13

25 Anaheim, CA 62.28 26 55 36

26 Oakland, CA 62.24 14 104 77

27 Chula Vista, CA 61.75 25 87 28

28 Raleigh, NC 61.73 9 126 99

29 Santa Rosa, CA 61.48 28 34 50

30 Santa Clarita, CA 61.40 23 122 49

31 Boise, ID 61.35 34 5 76

32 Oxnard, CA 61.31 36 94 16

33 Chandler, AZ 60.90 50 84 17

34 Oceanside, CA 60.50 31 102 41

35 Plano, TX 60.47 35 93 39

36 Rapid City, SD 60.19 58 19 54

37 Aurora, IL 60.04 29 149 33

순위 도시 총점

세부 순위

정서적
신체적 웰빙

수입
취업기회

커뮤니티
환경

38 Anchorage, AK 59.89 62 78 14

39 Yonkers, NY 59.88 22 147 87

40 Chesapeake, VA 59.77 61 103 12

41 Omaha, NE 59.71 42 60 66

42 Virginia Beach, VA 59.62 44 106 44

43 Santa Ana, CA 59.45 53 13 89

44 St. Paul, MN 59.40 37 110 59

45 Cedar Rapids, IA 59.36 60 82 34

46 Tempe, AZ 59.34 64 32 32

47 Peoria, AZ 58.86 65 128 8

48 Pembroke Pines, FL 58.79 48 160 26

49 Juneau, AK 58.73 45 56 112

50 Washington, DC 58.69 18 117 144

51 Cape Coral, FL 58.54 70 101 11

52 Fort Lauderdale, FL 58.51 59 74 68

53 Rancho Cucamonga, CA 58.47 67 67 35

54 Burlington, VT 58.35 54 4 165

55 Jersey City, NJ 58.01 33 167 64

56 Charlotte, NC 57.90 30 134 102

57 Durham, NC 57.88 41 69 109

58 Boston, MA 57.71 39 7 161

59 Nampa, ID 57.62 72 16 86

60 Aurora, CO 57.60 38 150 78

61 Long Beach, CA 57.59 51 109 92

62 Tampa, FL 57.49 69 46 63

63 Sacramento, CA 57.47 55 21 138

64 Los Angeles, CA 57.33 49 86 116

65 Nashua, NH 57.26 75 68 38

66 Austin, TX 57.06 47 88 126

67 Portland, OR 56.74 57 63 125

68 Riverside, CA 56.69 71 38 84

69 Moreno Valley, CA 56.65 81 99 23

70 Missoula, MT 56.44 85 37 46

71 Mesa, AZ 56.21 83 83 42

72 Des Moines, IA 56.13 66 113 79

73 Denver, CO 56.09 52 121 130

74 Orlando, FL 55.99 68 39 117

75 Colorado Springs, CO 55.75 91 45 40

76 Port St. Lucie, FL 55.50 97 71 20

77 Salt Lake City, UT 55.45 77 31 123

78 Fontana, CA 55.45 95 73 21

79 Pittsburgh, PA 55.36 88 10 91

80 St. Petersburg, FL 55.34 78 53 90

81 Ontario, CA 55.24 96 62 31

82 Billings, MT 55.09 105 35 25

83 Chicago, IL 54.80 56 179 83

84 Miami, FL 54.77 73 23 151

85 Grand Rapids, MI 54.63 100 42 52

86 New York, NY 54.49 63 174 73

87 Phoenix, AZ 54.14 86 115 69

88 Manchester, NH 53.99 99 50 75

89 Tacoma, WA 53.96 80 123 103

90 Wilmington, DE 53.71 126 124 5

91 Modesto, CA 53.60 103 66 65

92 West Valley City, UT 53.25 107 51 74

93 Atlanta, GA 53.23 76 90 143

94 Hialeah, FL 52.91 79 132 119

95 Columbia, SC 52.89 122 28 48

96 Cheyenne, WY 52.63 87 24 164

97 Worcester, MA 52.58 92 41 150

98 Tallahassee, FL 52.54 109 48 98

99 Glendale, AZ 52.44 93 133 81

100 Vancouver, WA 52.34 74 97 174

101 Reno, NV 52.16 106 29 122

102 Providence, RI 52.11 118 2 170

103 Lexington-Fayette, KY 52.01 110 120 70

104 Irving, TX 51.93 98 111 108

105 Bridgeport, CT 51.84 82 180 72

106 Jacksonville, FL 51.76 115 135 51

107 Nashville, TN 51.72 119 118 58

108 Milwaukee, WI 51.55 89 157 101

109 Grand Prairie, TX 51.25 112 154 55

110 Garland, TX 50.87 113 139 82

111 Stockton, CA 50.85 90 11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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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민 문제가 대선의 해에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들 중 가장 인종적으로 다양한 도시는 어디일까? 월렛 허브가 전

국 500여 개 도시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인종과 민족 구성, 사용되는 언어 종류, 그

리고 이민자들의 출신국가 등을 분석해 다양성 순위를 매겼다. 여기에서 1위는 메릴랜

드주의 게이터스버그로 나타났고 2위는 뉴저지주의 저지시티였다. LA의 경우 인종적 다

양성은 전국 69번째를 기록한 가운데 사용되는 언어의 다양성에서 전국 8위에 랭크됐

다. 뉴욕은 전국 다양성 순위에서 7위에 올랐다. 

<자료=월렛 허브>

이민자의 도시 LA… 사용되는 언어 다양성 전국 8위

■미국에서 가장 인종적 다양성이 높은 도시

순위 도시
인종적

다양성 점수

다양성 세부순위

인종 언어 출신국

1 Gaithersburg, MD 72.78 5 3 83

2 Jersey City, NJ 72.76 3 2 159

3 Germantown, MD 72.7 1 5 96

4 Silver Spring, MD 70.23 11 17 26

5 Kent, WA 69.82 8 13 137

6 Spring Valley, NV 69.75 9 29 12

7 New York, NY 69.65 7 6 268

8 Rockville, MD 69.5 26 9 36

9 Federal Way, WA 68.57 6 31 126

10 San Jose, CA 68.53 33 1 288

11 Bridgeport, CT 68.43 18 11 135

12 Oakland, CA 68.32 2 32 208

13 Paradise, NV 67.84 15 41 11

14 Enterprise, NV 67.38 10 72 13

15 Orlando, FL 67.05 24 39 22

16 Renton, WA 66.87 12 37 108

17 San Francisco, CA 66.85 30 20 124

18 Stamford, CT 66.26 40 23 106

19 North Las Vegas, NV 66 21 68 21

20 Providence, RI 65.89 58 21 88

21 Danbury, CT 65.77 59 18 127

22 Boston, MA 65.66 23 47 115

23 Sacramento, CA 65.59 4 50 352

24 San Diego, CA 65.5 32 33 136

25 Los Angeles, CA 65.48 69 8 239

26 Lowell, MA 64.98 43 19 282

27 Plano, TX 64.82 61 36 65

28 Brockton, MA 64.81 19 24 349

29 Bellevue, WA 64.62 105 14 97

30 Clifton, NJ 64.62 128 4 254

31 Arlington, TX 64.58 17 63 182

32 Houston, TX 64.5 45 25 249

33 Yonkers, NY 64.29 56 15 335

34 Johns Creek, GA 64.21 80 51 19

35 New Haven, CT 64.14 16 77 134

36 Las Vegas, NV 64.07 44 81 10

37 Lynn, MA 64.04 64 12 338

38 Waterbury, CT 64.02 22 64 193

순위 도시
인종적

다양성 점수

다양성 세부순위

인종 언어 출신국

39 Aurora, CO 64.01 37 76 50

40 Pawtucket, RI 63.96 49 35 206

41 Newark, NJ 63.89 103 10 226

42 Aurora, IL 63.89 48 22 317

43 Long Beach, CA 63.82 34 27 345

44 New Britain, CT 63.64 102 16 216

45 Chicago, IL 63.42 14 65 316

46 Norwalk, CT 62.89 63 60 138

47 Springdale, AR 62.84 72 58 119

48 New Rochelle, NY 62.74 47 40 322

49 Alexandria, VA 62.73 79 83 4

50 Dallas, TX 62.64 51 57 245

51 Anaheim, CA 62.63 122 7 332

51 Brooklyn Park, MN 62.5 13 86 266

53 Hartford, CT 62.37 94 53 121

54 Worcester, MA 62.31 92 30 231

55 Cambridge, MA 62.3 121 55 25

56 Sunrise Manor, NV 62.23 130 48 46

57 Kansas City, KS 62.17 20 101 194

58 Fort Lauderdale, FL 61.79 71 88 47

59 Waukegan, IL 61.78 95 28 285

60 Tampa, FL 61.6 46 105 62

61 Columbia, MD 61.29 36 123 40

62 Fort Worth, TX 61.22 39 87 252

62 Phoenix, AZ 61.18 109 73 68

64 Bear, DE 61.05 27 118 111

65 Springfield, MA 60.99 87 59 236

66 Ellicott City, MD 60.78 115 74 73

67 Glendale, AZ 60.61 108 78 77

68 Allentown, PA 60.38 159 52 95

69 West Valley City, UT 60.15 112 46 289

70 Fresno, CA 59.94 83 26 449

71 Trenton, NJ 59.91 110 67 222

72 Austin, TX 59.83 90 97 130

73 Honolulu, HI 59.71 98 84 172

74 Lancaster, PA 59.7 66 94 251

75 Charlotte, NC 59.66 41 143 61

76 Hillsboro, OR 59.45 119 92 74

순위 도시
인종적

다양성 점수

다양성 세부순위

인종 언어 출신국

77 Elgin, IL 59.36 124 34 359

78 St. Paul, MN 59.34 68 102 244

79 Arlington, VA 59.1 163 98 2

80 Brookside, DE 59.02 125 89 105

81 Port St. Lucie, FL 58.58 111 114 34

82 Tempe, AZ 58.38 104 128 32

83 Tucson, AZ 58.37 145 96 87

84 Quincy, MA 58.37 173 43 280

85 Philadelphia, PA 58.01 28 126 355

86 Ewa Gentry, HI 57.99 57 135 215

87 Chandler, AZ 57.75 120 133 27

88 Frederick, MD 57.66 106 130 72

89 Bakersfield, CA 57.61 135 44 428

90 Hammond, IN 57.47 67 139 192

91 Kenner, LA 57.39 60 106 381

92 Woonsocket, RI 57.32 151 79 257

93 Everett, WA 57.24 157 99 132

94 Kahului, HI 57.22 118 91 307

95 Durham, NC 57.12 53 178 100

96 Cary, NC 56.86 177 116 7

97 Denver, CO 56.85 146 134 31

98 New Bedford, MA 56.77 186 49 368

99 Harrisburg, PA 56.44 42 158 296

100 Washington, DC 56.34 77 192 28

101 Farmington, NM 56.07 75 144 275

102 Santa Fe, NM 55.98 225 85 79

103 Milwaukee, WI 55.97 31 155 384

104 Paterson, NJ 55.81 241 38 281

105 Beaverton, OR 55.77 191 112 54

106 High Point, NC 55.74 65 171 203

107 Sparks, NV 55.71 189 111 75

108 Hilo, HI 55.6 25 137 462

109 Rochester, NY 55.47 35 161 385

110 Camden, NJ 55.44 215 66 292

111 Albuquerque, NM 55.39 152 120 187

112 Fayetteville, NC 55.14 55 239 56

113 Seattle, WA 55.08 192 136 23

114 Joliet, IL 54.88 78 110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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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센터 회원 가입 (55세 이상)을 환영합니다.

■소셜 아파트 메디칼, 이민 상담 - 매주 월 수 금 9:00 - 3:00 해리 임선생님
■무료 미용 이발 - 매주 금요일 9:00 - 12:00 홍희영 선생
■벨튼 보청기 상담 - 매월  1,3주 목요일 9:00 - 12:00 Belton 보청기 회사
■무료 푸드 배급 - 2,4주 화요일 9:00 - 10:00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9:00- 10:00

교양 강좌 사무실 임대

▲영어 회화 문법 - 매주 월요일, 금요일 9:30 - 11:30  최정규 선생님
▲컴퓨터 강좌 - 매주 수요일 9:30 - 11:30  Peter 신 선생님
▲아크릴 칼러 스케치 - 매주 화요일 9:30 - 11:30 태미 고 선생님
▲라인 댄스 - 매주 목요일 1:00 - 2:00 이명순 선생님
▲합창단 - 매주 금요일 12:00 - 2:00 염신자 선생님
▲힐링 가요 교실 -  매주 토요일 11:00 - 2:00 양현숙 단장 선생님

  사무실 1 : 255 sqft  ( 월 900 불 )
  사무실 2 : 187 sqft  ( 월 700 불 )

- 한미 시니어 센터 2층, 
   유틸리티 포함

한미 시니어 센터 : 9884 Garden Grove Blvd.,Garden Grove., CA 92844         (714) 530-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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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통의 경험과 믿음을 드리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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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의 사고·위반 가장 많은 차종은 다지 램

그래픽으로 보는 세계

문신으로 하지 않는 고품격 영구눈썹

* 주정부 인가 업소  * 라이센스 가능

현대 아미원 현대 아미원
3546 1/2 W. 8th St. L.A., CA 90005PERMANENT MAKE-UP CLINIC(구) 여왕봉 다방 2층

213.427.1818

아름다움 만들기 30년, 고도의 기술과 최상의 학술적, 의학적, 미학적, 삼위 일체의 
테크닉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현대아미원 만의 특징

1. 무통, 무균시설 (두려움 해방)

2. 100% 식물성 (안전성)

3. 연동식 첨단기계 (정밀성)

4. 80가지 칼라 분리 (자연추구)

개인지도

수료증 수여, 기계 및 약품 공급 협회 가입,

개인지도 해드립니다.

남성 상담 환영

특히 남성분들의 흐린
눈썹과 탈모로 없어져 가는 
  눈썹을 자연스럽게 회복해 
            드립니다!!

현대 아미원 특허“ 7D 입체콤보 ”

아름다움 만들기 30년, 고도의 기술과 최상의 학술적, 의학적, 미학적, 삼위 일체의 아름다움 만들기 30년, 고도의 기술과 최상의 학술적, 의학적, 미학적, 삼위 일체의 

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또 한번 아름다워진다나는  또 한번 아름다워진다

■미국 내 최악 운전자들의 차종

   (운전자 1,000명 당 사고·위반 건수)

■교통사고 사망 최다 국가(인구 10만명 당 연간 사망자수)

■모터사이클 사용 최다 국가(사용 가구 비율)

운전자 사고·위반 종류

교통사고

음주 및 약물운전(DUI)

과속

교통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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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outh Bay
3311 Pacific Coast Hwy. Torrance, CA 90505
T. 310.534.3333

Fleet Director

David Yoo  310.257.2028 www.sbmercedes.com

        의              드      의     드

The most personal Mercedes 
ever.
Discover the 2024 Mercedes-Benz E-Class Sedan, with technologies 
that respond intuitively to every drive.

그래픽으로 보는 세계

2050년 되면 인구 중 노년층 비율 한국이 세계 2위

■국가별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

■평균 수명 최다 증가 국가(1971~2021년 사이 변화)

■한국의 인구 고령화 추이(연령대별 비율)

■미국 내 사망 원인(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

2021년 기준 사망 비율

25세 미만    25~54세   55세 이상

2,310만

1,670만

1,200만

유럽                  아시아                  카리브해

심장병

암

코로나19

사고

뇌졸중

만성호흡기질환

치매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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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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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성장과 전반적인 건강에서 유
제품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
통의 플레인 우유가 어린이용으로 
시판되는 다양한 플레이버의 음료보
다 훨씬 더 영양가가 높다는 데 동
의한다. 하지만 우유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
가들의 견해다. 우유를 좋아하지 않
거나 과민증이 있는 성인이나 어린
이의 경우, 식단에서 유제품을 제외
한다고 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칼슘은 얼마나 필요한가
건강하고 다양한 식단을 섭취한다

면 우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에
서 칼슘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칼슘은 콩, 채소, 통곡물, 생선, 
견과류, 씨앗, 두부, 강화 식물성 두유, 
치즈 및 기타 유제품에 함유되어있다.
여러 보건기관에서 권장하는 칼슘 

섭취량은 매우 다양하다. 연방 농무
부에서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하루 
1,000~1,300밀리그램의 칼슘 섭취
를, 어린이와 성인에게는 하루 2~3컵
의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하
지만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500mg
의 칼슘만 섭취하면 된다는 입장이
다.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

슘이 함유되어있다.
일반적인 임상 시험에 따르면 성

인들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다 해
도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
지 않는다. 동시에 여러 연구에 따르
면 스웨덴, 덴마크 및 기타 북유럽 
국가와 같이 우유와 칼슘 섭취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역설적으로 고
관절 골절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칼슘 섭취는 뼈 성장과 골밀도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한계점이 전통적으로 생각
했던 것만큼 높지는 않다. 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연구자들은 8세에서 
16세 사이의 남녀 어린이를 모집하여 
그중 일부에게 18개월 동안 매일 3인
분의 우유 또는 유제품을 제공했다. 
연구 결과, 유제품과 칼슘을 추가로 
섭취해도 어린이의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고 싶지 

않다면 콩, 잎채소, 강화식물성 우
유(fortified plant milks) 및 기타 칼
슘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 된
다. 칼슘 부족이 걱정된다면 비타민 
D가 함유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
라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역학 
및 영양학 교수인 월터 윌렛은 권장

했다. “칼슘 500mg과 비타민 D 약 
600IU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고 말한 윌렛은 그러나 “건강한 식
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충제가 필
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는 우유를 얼마나 마셔야 할까
2019년 영양 및 식이요법학 아카

데미, 미국 소아치과학회, 미국 소아
과학회, 미국 심장학회 등 4개의 주
요 보건기관이 함께 발표한 5세 이
하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음료는 물
과 저온살균 우유이다. 하지만, 그 권
장량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12개월 이하: 우유는 먹이지 말

고 하루 최대 1컵의 물.
-1~2세: 전유(whole milk) 하루 

2~3컵. 매일 1~4컵의 물.
-2~3세: 탈지(skim or fat-free) 또

는 저지방(low-fat 1%) 우유 하루 최
대 2컵, 물 1~4컵.
-4~5세: 탈지(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 하루 최대 2.5컵, 물 5컵.
윌렛은 우유는 (특히 식단이 좋

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양소
를 제공하는 ‘완전식품’이라고 강조
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쌀
이나 옥수수와 같은 전분질 식품이 

70~80%인 식단을 섭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유는 많은 영양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유를 마시면 키가 커질까
1976년 영국의 한 연구에서 저소

득층 초등학생 581명을 무작위로 배
정하여 우유가 포함된 학교 급식과 
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급식을 제공
했다. 21개월 후, 우유를 제공받은 아
이들의 키는 평균적으로 1/10인치 
더 자랐는데 그 효과는 너무 미미해
서 전문가들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
는 차이는 아니라고 말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영양 및 

역학 교수이자 의사인 호르헤 E. 차
바로는 “영양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 같다.”면서 이
미 잘 성장하고 있다면 “우유를 마
신다고 해서 키가 더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서부의 낙농장에서 자란 

윌렛은 우유를 마시면 뼈와 근육 조
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IGF-1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유를 많이 섭취하여 키가 더 크는 것
은 ‘양날의 검’이어서 뼈가 길수록 부
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우유

를 많이 마시는 국가에서 골절률이 
더 높은 것이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우유의 호르몬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
우유에는 신생아 송아지에게 유익

한 동화작용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많이 함유되어있다. 송아지는 태어난 
지 몇 시간 안에 일어나서 뛸 수 있
어야하므로 우유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공장식 농장의 젖소는 젖을 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임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업용 우유에는 프로게스틴
과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호르몬이 
함유되어있다. 일부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호르몬은 암의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다. 대규모 관찰 연구에 따
르면 우유 및 유제품 섭취는 유방암, 
전립선암, 고환암 발병률 증가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관계

가 아닌 상관관계만을 보여준다. 다
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의문
을 제기하는 동시에 많은 관찰연구
에서 우유와 유제품 섭취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유제품의 칼
슘이 대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고 보고 있다.
■아이가 우유를 좋아하지 않거나 

소화하지 못하면
5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식물성 우

유가 권장되지 않는다. 영양학적으로 
우유와 동등하지 않고 당분이 첨가
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당불
내증이나 우유 알러지가 있거나 가
족이 채식을 하거나 환경 영향 등의 
이유로 우유를 피하는 어린이의 경
우, 전문가들은 영양학적으로 가장 
유사한 강화 두유(fortified soy milk)
를 권장한다.

<By Anahad O’ Connor 
and Sophie 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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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

 특 인가

건  강

칼슘 함유량 생각만큼 필수 음료는 아냐

평소 건강식단 유지하면 칼슘 섭취 충분

북유럽 국가들에서 골절율 높은‘역설’ 

뼈 건강에 좋다는 우유·유제품…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

<이미지투데이>

유제품 업계는 수십 년 동안 우유가 건강한 뼈와 어린이 성장에 필

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연방정부도 뒷받침하는 바, 유제품을 

먹거나 마시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유는 어린이의 성장에 정말 필수적일까? 뼈를 튼

튼하게 하려면 성인도 우유를 마셔야 할까? 실제로 우리 몸은 얼마

나 많은 우유와 칼슘을 필요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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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박사가추천하는강력한

최고의 황산화후코스 함유 부작용 완화

장내환경 개선유지강력한 면역력 지원

FT-

Product name Umi No Shizuku Capsule (U.S.A)

Lot No. 2025.3/A, 2025.3/B, 2025.3/C

Result

FT-IR wavenumber Result Judgment

1235 cm-1 65~75%
Lot No. 2025.3/A 72.9 % Pass
Lot No. 2025.3/B 73.4 % Pass
Lot No. 2025.3/C 72.2 % Pass

Spectrum (Compared to the previous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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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No. 2025.08.A 2025.08.B
Judgment Pass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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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No. 2025.08.C
Judgment Pass

Judgment Pass Judgment date March 24, 2022

FT-

Product name Umi No Shizuku Drink (U.S.A)

Lot No. 2025.08.A, 2025.08.B, 2025.08.C

Result

FT-IR wavenumber Result Judgment

1247 cm-1 70~80%
Lot No. 2025.08.A 79.0 % Pass
Lot No. 2025.08.B 76.6 % Pass
Lot No. 2025.08.C 75.8 % Pass

Spectrum (Compared to the previous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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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No. 2025.08.A 2025.08.B
Judgment Pass Pas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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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No. 2025.08.C
Judgment Pass

Judgment Pass Judgment date September 1, 2022

이
세계미국면 보고

100  전
스 스

이    

이     
보건부

이      
2006년부

건강

100  전

세계 최초
후코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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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이 전체 

치매의 60~70%를 차지한다. 주요 증
상은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 저
하와 신경 퇴행으로 인한 각종 이상 
행동이다. 발병 초기에는 이름이나 전
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헤매는 등 깜
박깜박하는 건망증 증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건망증은 어떤 사실을 세

밀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누군가 그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을 해낼 수 있다. 반면 알츠하이
머병은 경험했거나 알았던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알츠
하이머병은 신경 퇴행성 질환이므로 
갈수록 증상이 심해진다.
김병채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부모님이나 가족 가운데 깜박깜박
하는 증상이 단순한 건망증과 다르
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조기에 병원
을 찾아 검사받고 적극적으로 치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알츠하이
머병은 조기에 치료하면 뇌 기능 퇴
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채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치료하면 5년 후 요양 시설에 
입소할 비율을 55% 줄일 수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특정 사건
을 통째로 잊어버리거나, 급격한 성
격 변화 등이 동반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 신경학계 진찰, 인지 기능 검
사,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자기
공명영상(MRI)·자기공명영상촬영술
(MRA) 뇌 영상 검사 등을 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원인
알츠하이머병 발병 원인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밀
로이드-베타(Amyloid-β)’라는 독성 
단백질이다.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은 일반인 뇌에서도 소량 생성되지
만 대개 빠르게 분해되고 배출돼 쌓
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분해와 배출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뇌 속에 축적되기 시작한다. 이로 인
해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뇌 구조의 
기능상 변화가 일어나 인지 기능 저
하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장애가 발
생한다.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외에도 

당뇨병·고혈압·흡연 등도 알츠하이
머병 위험 인자로 꼽힌다. APOE ε4 
대립 유전자도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에 알아낼 수 있는 인자로는 아밀로
이드-베타 단백질이 유력하다. 아밀
로이드-베타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15~20년간 
축적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기
능이 점점 떨어지고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치료
알츠하이머병 약물 치료는 증상

을 완화하는 데 그쳐 최근까지 근
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약물
은 없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
능한 대표적인 약물로는 ‘아세틸콜
린 분해 효소 억제제’가 있으며, 중등
도 이상으로 진행된 알츠하이머병은 
‘NMDA 수용체 길항제’가 사용되기
도 한다.
비약물적 치료가 약물 치료와 병행

되기도 한다. 비약물 치료 기법으로는 
손상된 인지 영역을 훈련시키거나, 손
상되지 않은 인지 영역을 극대화하여 
손상된 인지 영역을 보완해 주는 기
억력 훈련, 인지 재활 치료, 현실 지남
력(오늘 날짜, 현재 시각, 본인이 있는 
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훈
련 등이 알려져 있다.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이 알츠하
이머병의 치료 표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해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면서 최근 발병 원인인 아밀
로이드-베타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
는 최초의 치료제 ‘레카네맙’이 등장
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
인을 받아 미국·일본·중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레카네맙은 임상 연구에서 주요 1

차 평가 지표와 2차 평가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냈으며, 
18개월 동안 위약군 대비 뇌 기능 
저하를 27% 늦춘다.
■예방은 이렇게
치매는 치료되지 않는 질환이기

에 예방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치
매 예방을 위해서 혈압ㆍ혈당ㆍ콜레스
테롤 조절, 적정 체중 유지, 유산소운
동,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등이 필
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 예방 수칙 3·3·3’ 운동, ‘진
인사대천명’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
천하면 좋다. 치매 예방 수칙 3·3·3 
운동은 ▲3가지 권장(운동ㆍ식사ㆍ독

서) ▲3가지 금지(절주ㆍ금연ㆍ뇌손
상 예방) ▲3가지 행동(건강검진ㆍ소
통ㆍ치매 조기 발견) 등이다.
‘진인사대천명’운동은 ▲[진]땀나
게 운동하고 ▲[인]정 사정없이 담
배를 끊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
고 ▲[대]화와 대인 관계를 많이 하
고 ▲[천]박하지 말고 적당히 술을 
마시고 ▲[명]을 길게 하는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가 많이 든 음식을 
먹자는 것 등이다. 치매는 운동·식
습관 등 건강한 생활 습관만 유지
해도 34%나 감소하기에 40~50대
부터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야 한다.
■심한 잠꼬대, 치매 위험 신호?
우리가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잠꼬

대도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잠을 자면서 웅얼웅얼 혼잣말을 하
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또 잠꼬
대와 함께 몸을 뒤척이다가 팔다리
를 허우적대며 몸을 심하게 움직이
기도 한다.
이때 함께 자던 사람은 깜짝 놀라

기도 하고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지
만 자주 나타나는 심한 잠꼬대는 가
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고령인
에게는 파킨슨병을 포함한 퇴행성 
뇌 질환 위험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
다.
실제 고령인의 잠꼬대는 파킨슨병

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전조 증
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캐나다 
맥길대에서 렘(REM)수면 행동장애 
환자를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절
반가량에서 파킨슨병을 포함한 퇴행
성 뇌 질환 증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자면서 거친 말·욕설·소

리 지름 등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거
나, 심한 잠꼬대가 1주일에 한 번 이
상 반복되고, 손을 허우적대고 발길
질을 하는 등 심한 행동을 한다면 
노인성 잠꼬대(렘수면 행동장애) 여
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  강

<이미지투데이>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섭다’고 말한다.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병)는 

한 번 발생하면 다시 좋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 노화로 인한 건

망증과 오인돼 조기 진단이 늦어지기 일쑤다. 한국의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은 1위로 치매(43%)가 꼽힌다. 나이 들수록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운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가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암보다 두려운 치매, 건망증으로 오인 조기 진단 늦어져

“기억이 깜빡깜빡”건망증인가 치매인가

‘아밀로이드-베타’단백질 축적이 원인

   예방수칙 지키고‘진인사대천명’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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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다 두려운 치매, 건망증으로 오인 조기 진단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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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골프

전매장 동시실시

사진은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
테이셔널 정상에 오른 히데키 마쓰
야마의 최종일 티샷 장면이다. 그
는 4라운드에서만 9언더파를 몰아
치며 역전 우승에 성공해 아시아 
선수 PGA 투어 최다승(9승) 기록
을 세웠다. 
그의 백스윙 톱 자세를 보면 무릎

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는 걸 확

인할 수 있다. 왼쪽 무릎이 사선 방
향으로 굽으면서 앞으로 나와 있다. 
다운스윙에서는 오른 무릎을 타깃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지면을 힘차게 
밟아준다. 올해 54세인 필 미컬슨의 
무릎 동작은 이보다 훨씬 크다.
임성재 등을 지도하는 교습가 최

현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백스윙
을 할 때 왼쪽 무릎이 정면이 아니

라 사선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릎이 정면으로만 굽혀
지면 중심축이 오히려 타깃 방향으
로 이동하는 역 피봇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사선 방향으로 무
릎이 움직이면서 백스윙을 해야 체
중이 오른발 뒤꿈치로 원활하게 이
동한다는 설명이다.

마쓰야마의 스윙에서 또 하나 참
고할 점은 ‘찰나의 여유’다. 그는 백
스윙이 느린 데다 톱에서는 아주 잠
깐 멈춘다. PGA 투어가 분석한 자료
에 따르면 마쓰야마는 톱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하기 전 0.2초 ‘쉼의 
시간’을 갖는다.
최현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슬라

이스를 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강하게 치려는 욕심에 손과 팔은 빨
리 움직이는데 클럽이 그에 따르지 
못해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임팩트
가 되는 것”이라며 “마쓰야마처럼 마
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운스윙을 시
작해야 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을 찾
기가 수월해진다”고 했다.

하체에 자유를 허하라… 마쓰야마의 드라이버 샷 비결

하체가 너무 경직되면 상체 회전 제한

왼무릎 사선방향으로 굽히면서 백스윙

다운스윙땐 오른다리로 지면 강하게 차

정확히 때리려면 한 템포 천천히 스윙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하체 고정’이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하체가 너

무 경직돼도 문제다. 특히 중장년 골퍼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하체를 뻣뻣한 각목처럼 붙잡아 놓은 채 상

체만 돌리려고 하니 회전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많은 스윙 코치들은“유

연성이 떨어질수록 하체를 적절하게 움직여줘야 골반과 상체의 회전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체를 고정하라는 건 상하 또는 

좌우로 과도하게 움직여 축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파워 있게 공을 치려면 손목 스냅을 통한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해야 한다. 임팩트 구
간에서 손목의 코킹을 풀 때, 그 과정에서 
분출된 에너지가 샤프트를 통해 헤드를 거
쳐 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망
치질을 할 때 휘두르는 힘을 최대한 끌어내
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손목의 코킹을 유지
했다가 효율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과 마찬
가지 원리다.
즉 코킹 동작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백스윙 때 코킹 동작이 올바
르게 일어나야 된다. 백스윙을 할 때는 손목
의 코킹으로 클럽을 들어 올려서 왼팔이 지
면과 평행을 이뤘을 때 클럽 헤드와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이 그리는 모양이 삼각형을 
이뤄야 한다. 다운스윙 때 이 삼각형 모양
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해서 힘을 비축 시
켜 뒀다가 임팩트 구간에서 손목의 코킹이 
풀리면서 클럽을 채찍처럼 휘두를 수 있어
야 한다.
여기서 임팩트를 기준으로 삼각형의 모양

은 좌우 대칭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손목 
스냅을 살리려면 백스윙 때 반드시 오른쪽 

허리 근처에서부터 코킹
이 이뤄져야 한다. 임팩트 
후에는 왼팔이 편안하게 
꺾이면서 클럽 헤드 무게
에 의해 자연스럽게 올라
가야 한다.
이 연습 방법은 클럽을 

쥔 손에 힘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스윙의 
절반 되는 작은 스윙으로 헤드의 무게감을 
충분히 느끼면서 손목이 저절로 꺾이는 감을 
익혀야 한다. 또 왼손으로 그립을 가볍게 잡
고 오른손으로는 클럽의 샤프트 부분을 받친
다. 헤드 부분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놓으면
서 클럽을 튕겨 버린다는 느낌으로 코킹에서 

팔로 슬루 동작까지 연습해본다.
마지막 동작에서 왼팔이 자연스럽게 꺾이

는지 체크한다. 백스윙 때 클럽 샤프트가 90
도로 세워진 상태에서 스윙을 해 팔로우스루 
이후에는 다시 반대편 90도로 샤프트가 세
워져야 한다. 익숙해지면 양손으로 이 동작
을 반복해서 연습한다. 손목 스냅을 주기 위
해서는 스윙 때 어깨가 움직이는 리듬감을 
갖고 손에 충분히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공을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손목을 과도

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에 힘을 빼
어야 스윙의 스피드가 높아져서 공이 힘차게 
높은 탄도로 거리가 나는 것을 숙지하여야 
한다. 

손목의 사용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히데키 마쓰야마의 백스윙 톱 자세. 왼쪽 무릎이 사선 방향으
로 움직이며 상체 회전을 돕고 있다. 온몸에는 팽팽한 긴장감
이 돈다.       <로이터>

히데키 마쓰야마 히데키의 드라이버 샷 폴로스루 모습. 오른 다
리가 타깃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지면을 힘차게 밟아주고 있다. 

<로이터>



제 호 2024년 3월 5일(화) 31주간 한국 Biweekly전 면 광 고



제 호2024년 3월 5일(화)32 주간 한국 Biweekly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의 
이름을 내건 LPGA 공식 투어대회가 
남가주에서 열린다.
바로 LPGA 투어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대회’로, 이 대회는 3월21
일부터 나흘간 팔로스버디스 에스테
이츠의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2018년 창설된 이 대회는 최근 2

년간 디오 임플란트 LA오픈이라는 
명칭으로 열렸고, 올해는 글로벌 투

자기업 퍼힐스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박세리 챔피언십으로 대회 이
름을 변경했다. 대회를 후원하는 퍼
힐스는 고 구자홍 전 LG전자 회장
의 아들 구본웅씨가 의장을 맡고 
있는 회사다.
올해 LPGA 투어에서 선수 출신이 

개최하는 대회는 박세리 챔피언십과 
5월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미셸 위 
웨스트), 11월 안니카 드리븐(안니카 
소렌스탐) 3개다. LPGA 투어 대회에 
선수이름이 붙는 것 자체가 이례적
이고, 특히 한국 선수의 이름이 대회 
명칭에 들어간 것은 올해 박세리 챔
피언십이 최초다.
세계 랭킹 1·2위인 릴리아 부와 

넬리 코르다(이상 미국)를 포함해 미
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톱랭커
들이 이번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에 대거 출전한다.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세계 

랭킹 25위 이내 선수 가운데 18명이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 출전한

다”며 “부와 코르다를 비롯해 지난
해 이 코스에서 우승한 인뤄닝(중국)
도 나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뤄닝은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며 로즈 장, 앨리슨 리, 대니엘 강(이
상 미국), 브룩 헨더슨(캐나다) 등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로는 김효주와 전인지·

유해란·김아림·신지은·최혜진·김세
영 등이 나서며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이소미·성유진·임진희도 출
격한다. 또 전 세계 6개 주요 투어에
서 프로 통산 64승을 올린 신지애가 
초청 선수로 나선다. 미국 사우스캐
롤라이나대에 재학 중인 유망주 해
나 달링(스코틀랜드) 역시 스폰서 초
청으로 출전한다.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은 144명

의 선수가 출전해 72홀 스트로크 플
레이 방식으로 경쟁하며 총상금은 
200만 달러다. 현재 태국·싱가포르·
중국으로 이어지는 ‘아시안 스윙’을 
진행 중인 LPGA 투어는 이 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본토 일정에 들어간다.
스포츠 문화 기업 바즈 인터내셔

널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리는 “이
런 대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에 대

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대회가 
LPGA 투어와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
이 되는 대회로 커나가도록 노력하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골  프

LPGA“박세리의 이름으로”… LA서‘박세리 챔피언십’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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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진 상경추를 교정하면 
자연치유 가능합니다

2001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온 로리 매킬로이(북아
일랜드)가 LIV 골프로 이적할까.
남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매킬로

이는 지난주 PGA 투어 코그니전트 
클래식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
자회견에 참석해 LIV 골프 이적 가
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앞서 그
의 전 매니저인 처비 챈들러가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매킬로이도 
LIV 골프로 옮기지 말라는 법은 없
다. 가능성은 10% 정도”라고 한 발
언 때문에 나온 질문이었다.
이에 매킬로이는 “(가능성은) 중

간쯤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

는 일이다. 누가 알겠나”라며 웃었다. 
이어 “챈들러가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는 것 같다. 얼마 전 중동 대회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가 아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매
킬로이가 웃으며 내놓은 대답이었지
만 최근 그의 발언들을 생각하면 그
냥 농담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매킬로이는 그동안 반 LIV의 선
봉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가 후원하는 LIV 골프로 이적
한 선수들을 비난했고 LIV 골프 수
장 그레그 노먼(호주)의 반군 중 한 
명이 되느니 은퇴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PGA 투어
가 LIV 골프와의 합병을 발표한 후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LIV 골프로 이

적한 존 람(스페인)에게 매킬로이
는 “선택을 존중한다”고 격려했고 
“LIV 골프 소속 선수의 PGA 투어 
복귀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 LIV 선봉’매킬로이도 이적할까

PGA 투어의 수호자 역할 자처

LIV 골프로 이적할 가능성 묻자

 “중간쯤이다, 아무도 모르는 일”

남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             <로이터>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대회’

LPGA 공식 투어 대회로 개최

대회 명칭에 한국선수 이름 최초

3월21일 팔로스버디스 CC서 개막

 ‘세계 랭킹 탑25’중 18명 출격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가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대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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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성가신 융자과정을 거쳐
서 융자관련 법적서류들에 사인을 
하고, 송금을 하고 레코딩을 끝내면 
드디어 에스크로를 마치게 되었다. 부
동산에이전트로부터 집 열쇠를 받고 
구입한 집에 들어서면 가슴이 벅차
다. 지난 세월의 고생이 주마등 처럼 
지나가고 지난했던 주택구입과정의 
고생도 말끔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동시에 집주인으로서 해야

할 잔잔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
다. 당장 이사를 해야하고, 각종 구좌
와 카드의 주소도 변경해야하고, 각
종 유틸리티의 이름도 바꾸어야한다. 
오늘은 집을 산 후 집주인이 해야할 
일 중 융자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
로 한번 알아보기로 한다. 
첫번째로, 자신을 도와준 에이전

트와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
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 에
이전트, 융자에이전트, 에스크로 오피
스 등이 대표적이고, 집보험 에이전

트, HOA의 연락처와 담당자도 저장
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부동산, 융자
에이전트는 집을 산 후에도 당분간 
연락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연
히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둘째로, 부동산거래 및 융자관

련서류들은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Addendum을 포함한 Pur-
chase Agreement, 각종 Disclo-
sures, Inspection report 및 Repair 
request, Appraisal report, Home War-
ranty 및 집 보험, HOA 관련서류를 
들 수 있다. 융자관련 서류와 관련하
여서는 대부분을 보관 할 것을 권하
지만, 특히 Loan Note, First payment 
coupon, Final settlement statement 등
은 반드시 챙겨서 보관할 것을 권한
다.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부동산에
이전트나, 융자담당자, 에스크로 사
무실, 렌더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
으나, 시간이 흐르수록 힘들고 번거
롭거나 심지어는 불가능 할수도 있

으므로 미리 챙겨놓는 것이 좋다. 그
런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사인이 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쓸모없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이중 First payment coupon은 나

의 융자 첫번재 페이먼트가 언제
이고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야하
는지를 알려주는 서류이다. 그리고 
Settlement statement는 Estimate이 
아닌 반드시Final을 보관해야한다. 
이 Final Settlement statement는 융
자서류 사인할 때 받는 것이 아니
라 에스크로가 끝난후에 에스크로 
사무실로 부터 우편으로(혹은 이
메일로) 받게 되므로 신경써서 챙
겨놓아야 한다. 이 Final settlement 
statement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때 회계사무
실에도 보내는 것이 좋다. 
세째로 에스크로가 끝난 후 수 

많은 각종 Scam Mail을 받는 경우

가 많은데 조심해야한다. 에를들면 
Grand Deed copy를 보내줄테니 얼
마의 돈을 송금하라는 등 마치 정
부나 금융기관 혹은 정부에이전시
인 것 처럼하여 메일을 보낸다. 무
슨서류인지 정확히 모를때는 반드
시 부동산이나 융자에이전트에게 
문의하여 손해를 보거나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넷째로 “Transfer of Loan”이란 편

지를 받으면 꼭 신경써서 챙겨야 한
다. 많은 정크메일을 받다보면 비슷
한 종류의 편지인줄 알고 무심코 버
릴수 있는데, 이 편지는 중요한 것
이므로 주의해야한다. 미국에서 대
부분의 모기지노트는 2차시장에서 
거래되고, 이에따라 페이먼트를 받
아서 모기지구좌를 관리하는 “Ac-
count servicer”는 바뀔 수 있다. 
즉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해

야 하는 곳이 바뀔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런일은 첫번째 페이먼트를 하
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미 보관하고 있던 First Payment 
coupon 과 Transfer of Loan letter
를 잘 비교하여 페이먼트를 납부해
야한다. 잘 모를 경우에는 융자를 
도와준 담당자에게 문의 하는 것
이 좋다. 

마지막으로 모기지 자동페이먼
트 셋업은 Loan 이 Transfer 되고 
2-3번 페이먼트를 한후에 하는 것
이 좋다. 새 account servicer의 웹
사이트에 가서 새 Loan number를 
가지고 사인업을 하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등을 업데
이트 한후에 자동페이먼트를 셋업
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93-6334
이메일: syang2310@gmai l.

com

주택 구입의 마무리… 집 융자 받은 후 해야할 일들
부동산 거래 및 융자 관련 서류들 잘 보관하고

메일에 트랜스퍼 오브 론 서류 신경써서 챙겨야

모기지 자동 페이먼트 설정은 2~3회 납부 후에

전문가 칼럼

43   지 티
 한  

  보  지한 회사  
최고  기  보유한 회사 니 .

Kim lron Works, lnc. Ornamental Wrought lron Gates & Fences

  대      

 

스티브 양
웰스파고 은행

주택 융자 담당



제 호 2024년 3월 5일(화) 35주간 한국 Biweekly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노동
법 포스터 만큼 논란이 많은 분야
도 없다. 오죽 복잡하면 정부기관
도 아닌 곳에서 포스터를 강매하
면서 안 사면 큰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고 이
에 겁내서 여기서 포스터를 사는 
한인 고용주들도 많다. 그래서 어
떤 포스터를 안 배치하면 문제가 
되는지 보겠다. 
1. Payday notice: 임금을 언제 종

업원들에게 지불하는지를 적어야 
하는 포스터인데 노동청에서 단속 
나 왔을 경우 이 노티스가 없으면 
위반이라고 걸리지만 벌금은 없다. 
2. IWC Wage Order: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에서 업종별로 달리 별도
로 붙여놓으라는 IWC Wage Order
도 안 붙여 놓으면 노동청 단속에 
걸린다 역시 벌금은 없다.
3. 상해보험 증명서(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ertifi-
cate): 포스터는 아니지만 노동청에
서 단속 나왔을 때 이걸 안 붙여
놓으면 상해보험이 없다고 가정하
고 엄청난 벌금을 메기기 때문에 
붙여놔야 한다.
4. 이전의 DFEH(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이

었던 캘리포니아주 기관이 CRD(-
Civil Rights Department)으로 이름
이 바뀌었는 여기서 요구하는 포
스터들이 몇개 있다. 즉, 성희롱, 임
신휴가, 장애차별방지, 보복, 차별과 
희롱 금지 등의 포스터는 부당해
고, 차별, 보복 소송을 당했을 경우 
원고측 변호사가 피고에게 사무실
에 부탁했는 지 늘 물어보는 포스
터들이다. 최소한 이런 포스터들을 
회사에 붙 여놓았고 관련 트레이
닝을 안 했을 경우 피고측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에서 
불리해진다.
5.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칼오

샤) 포스터: 칼오샤 검사관은 업소 방
문 시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 벌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2019, 2022

년에 이어 올해도 17개 작은 포스터
들로 구성된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데 이번에는 하드카피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나눠준다.
이 포스터는 노동법 주요 내용

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찾아서 선정
한 결정체들로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컬러 대형 영어 포스
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인
치의 소형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들이
다. 만일 전체 종업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
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고 많은 한
인 고용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그동안 필자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 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소형 포스터

들은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로 
된 포스터들을 포함해서 17개의 포
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포스터

들은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
나 카카오톡으로도 배포된다. 
올해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도 

인상됐고 유급병가 기간이 3일, 24
시간에서 5일, 40시간으로 증가함
에 따라 관련 포스터들이 수정됐
기 때문에 이번에 포스터들을 업데
이트했다.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서 회사내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
스트, 카톡으로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봤다고 핑계를 
댈 수 없고. 둘째, 북가주, 샌디에고 
그리고 타주에 거주하면서 캘리포
니아주에서 비즈니스하는 고용주
들에게 쉽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오
는 7월1일 LA의 최저임금이 바뀌
는 등 노동법이 바뀌어도 수정이 
쉽다.고용주들이 포스터들을 집, 회
사에서 프린터로 아니면 오피스 디
포나 스테이플스에서 원하는 사이

즈나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
린트 하면 된다. 
그리고 단지 포스터를 붙여만 놓

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보를 빈 칸에 적어 넣어야 한다. 
즉, MPN(Medical provider net-

work) Notice, Emergency Cal 
OSHA, Payday notice는 빈 칸을 
채워야 한다. 온라인 포스터 배부
는 이메일(haewonkimlaw@gmail.
com)로 요청하면 보내준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

com 

전문가 칼럼

페이데이 노티스 등 비치 안 하면 위반, 벌금은 없어

상해보험 증명서는 꼭 붙여놔야… 없으면 거액 벌금

각종 포스터 붙이고 이메일 등으로 직원들에 보내야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 포스터 비치의 중요성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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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구조·시간·문항·점수 산출 
방식’ 달라
SAT와 ACT는 미국 내 여러 대학

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대학 입학 표
준 시험이다. 지원자의 입학 자격을 
검토하기 위해 시험 점수 제출을 요
구하는 대학이 여전히 많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유리한 지가 고민인 학
생이 많은데 먼저 두 시험 간의 차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시험 점수 제출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못하도
록 한 대학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시험
을 치르고 있다. SAT 주관 기관 칼리
지보드에 따르면 2023년 졸업생 중 
SAT를 한 번 이상 치른 학생은 약 
190만 명으로 전년도 졸업생(170만 
명)보다 늘었다. 같은 해 ACT 시험을 
본 학생도 약 140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늘었다. 
두 시험 모두 지원자의 대학 입학 

자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어느 한 시험을 더 선호하는 대학은 
없다.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
을 파악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두 시
험 간 시험 구조와 시험 시간, 문항 내
용, 점수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모의시험 치러보고 결정
어떤 학생은 두 시험에서 모두 높

은 점수를 기록하지만 어떤 학생은 
한 시험에서만 유독 높은 점수를 받
기도 한다. 이는 학생의 학업 스타일
과 과목별 강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
이다. 따라서 교육 전문가들은 모의
시험을 치러보고 어떤 시험이 적합
한지 선택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
으로 추천한다.
SAT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면 오늘 

3월부터 디지털 적응형 시험 방식으
로 변경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
으로는 기존 종이 시험이 전면 폐지

되고 디지털 기기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시험 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2시간 14분으로 단축되는 것이 가장 
특징이다. 또 적응형 시험 방식 도입
에 따라 정답 결과에 따라 차후 문제
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시험 방식도 
대비해야 한다. 또 모든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래프 계산기 사용이 허용된 
것도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다. 
변경된 SAT 시험은 독해 및 작

문(64분)과 수학(70분)으로 나뉜다. 
ACT 시험은 기존과 다름없이 총 2
시간 55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작문 
시험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40분이 
추가된다. ACT는 독해(35분), 영어
(45분), 수학(60분), 과학(35분), 작문
(40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ACT 쉽지만 문항당 시간 짧아
일반적으로 SAT 시험 문제를 푸

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ACT보다 길
다. 따라서 시험 문제를 천천히 푸는 
학생이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되는 학생은 ACT보다 SAT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SAT 독해 항목이 기존 긴 문장을 읽
고 여러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짧은 
문장을 읽고 한 문제만 푸는 방식으
로 변경돼 독해력이 떨어지는 학생
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ACT 시험 문제가 SAT에 비해 대

체로 쉽게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 
당 시험 시간이 짧게 주어져 SAT보
다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다. 또 
ACT에 포함된 과학 항목에 부담을 
느껴 SAT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는
데 교육 전문가들은 ACT 과학 문제
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 따
른 오해라고 지적한다. 
ACT에 포함된 과학 문제는 학생의 

과학적 소질이나 지식을 파악하기 위
한 목적이 아니다. 과학과 관련된 적
용 독해 문장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과 길러주는 것이 ACT 과학 문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ACT 시험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SAT 주관 기관이 칼리지보드는 

2021년 초 SAT ‘선택 에세이’ (Op-
tional Essay) 항목과 ‘과목별 시험’
(Subject Test) 폐지를 결정했다. 반
면 ACT는 작문 시험을 선택해서 치
를 수 있도록 시행 중이다. 작문 시
험을 선택한 학생은 25달러의 비용
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교육 전문
가들은 작문에 강점이 있는 학생은 
ACT 시험을 통해 작문 시험을 치르
고 ACT 시험 점수 결과와 각 대학 
입학 조건에 따라 제출을 결정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점수보다는 백분위 순위가 중요
SAT와 ACT의 시험 방식과 문항 

형태가 조금씩 다른 만큼 시험 점수 
산출 방식도 다르다. SAT 점수 범위
는 400~1,600점까지이며 ‘종합 점
수’ (Composite Score) 방식의 ACT 
점수 범위는 1~36점까지다. 두 기관
은 각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도표
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
는다. <도표 참고>
2023년 졸업생의 평균 SAT 점수는 

1,028점으로 전년도(1,050점)에 비해 
떨어졌다. 같은 해 ACT 평균 점수 역
시 19.5점으로 2022년 졸업생(19.8점)
보다 낮아졌다. 두 시험 점수 모두 6년
째 하락세로 기록하고 있다. 

교  육

SAT, ACT 점수 요구 대학 다시 늘어날 전망

모의시험 치른 뒤 유리한 시험 결정해야 

ACT 쉬운 편이나 문항당 시간 짧아

독해력 낮은 학생 변경된 SAT 유리

점수보다는 백분위 순위가 더 중요

동부 명문 다트머스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 지원자를 대상으

로 대학 입학 표준 시험인‘SAT’(Scholastic Aptitude Test)나‘ACT’

(American College Testing) 점수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메서추세츠 공과대학’(MIT), 조지타운 대학 등 기타 명문대

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

믹 기간 많은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서 점수 제출을 선택 사항 

또는 아예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학 사정을 변경한 대학이 크게 늘었

다. 그러나 자체 조사를 통해 고교 성적보다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

이 우수한 대학 성적을 받는 것으로 판단한 다트머스 대학이 시험 점

수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대학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났던 학생과 학부모는 다

시 시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트머스 대학을 시작으로 SAT와 ACT 등 대학 입학 표준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
하는 대학이 다시 늘 전망이다. 두 시험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시험을 선택해야 한다.                      <로이터>

■시험 점수 비교표

SAT ACT

1600-1570 36

1560-1530 35

1520-1490 34

1480-1450 33

1440-1420 32

1410-1390 31

1380-1360 30

1350-1330 29

1320-1300 28

1290-1260 27

1250-1230 26

1220-12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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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질문 준비
카운슬러 1명당 담당하는 학

생 수는 수백 명을 넘는 경우가 흔
하다. ‘전국카운슬러협회’ (The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
ciation)는 카운슬러 1명이 담당하
는 학생 수가 250명이 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
다. 조사에 따르면 2020~2021년 카
운슬러 1명당 배정된 학생 수는 평
균 415명으로 협회 제안 숫자의 2
배에 육박했다. 
이처럼 카운슬러의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운슬러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된다. 카운슬러를 만나기 
전에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도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매우 효과적
이다. 다음은 대학 진학과 관련, 카운
슬러에게 물어보면 좋은 질문 사항
이다.  
■언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의외로 대학 진학 정보에 깜깜이

인 학생이 많다. 대학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원서 제출 시기조차 모르는 

학생이 적지 않다. 이런 학생들은 무
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 모르는 것은 창피한 일
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슬러에게 솔
직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엇부터 언제 시작해야 하나
요?’란 질문에 카운슬러의 한결같
은 조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다. 대학 지원 시 가장 필요한 자
원이 바로 시간이다. 대학 입학 원
서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할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서둘러 준비하는 것
이 좋다. 
■대학 진학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학자금이 부족해 대학 진학을 포

기하거나 중퇴해야 하는 학생도 많
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누
구나 대학 진학에 필요한 비용을 정
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
학할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
고 필요하다면 학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 비용은 지원하는 대학

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카운슬러

에게 대학별 진학 비용에 대한 정
보를 요청해야 필요한 장학금과 학
자금 지원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

자금 지원이나 장학금이 절실한 학
생이 많다. 이런 학생은 카운슬러에
게 가족의 현 재정 상황에 대해 먼
저 알리고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카운슬러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
악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면 안 
된다. 
또 가족의 재정 상황이 최근에 크

게 변했다면 반드시 카운슬러와 상
담을 통해 필요한 대학 진학에 필요
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가족 중 대학에 진

학하는 첫 세대인 학생은 장학금 혜
택 기회가 많기 때문에 카운슬러에
게 관련 정보를 물어본다. 웹사이트

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
을 수 있기 때문에 카운슬러에게 자
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학자금 지원 
정보를 받아야 한다.  
■어떤 형태의 대학이 있나요?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4

년제 대학 진학만이 정답은 아니
다. 2년제 대학, 온라인 대학 등 다
양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의 대학을 선택하는 것
이 중요하다. 카운슬러를 통해 4년
제 대학 외에도 어떤 형태의 대학
이 있는지 알아보면 선택에 도움이 
된다. 
카운슬러들에 따르면 여러 형태의 

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4년
제 대학이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많다. 교육 시장 
조사 기관 ‘유사이언스’ (YouScience)가 
전국 고등학교 졸업생 50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졸업생 

중 약 55%가 4년제 대학 진학을 선택
하지 않고 대안 교육을 선택했다.
■어떻게 입학원서를 돋보이게 할 

수 있나요?
카운슬러들에 따르면 대학 입학

원서나 자기소개서에 자신만의 강
점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하는 학
생이 많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원서 작성 요령이 부족해 진학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입학원서 
검토 경험이 풍부한 카운슬러에게 
작성 요령을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AP 과목 등 고난도 과목을 수강 

기록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학생과 차별화할 수 있는 성취나 삶
에 대한 가치관 등을 강조하면 좋다. 
학생의 일한 경험이나 삶의 역경 

등이 설명된 자기소개서를 관심있게 
보는 대학이 많다.

교  육

대학 입학 정답은 학교 카운슬러에게 있다

카운슬러 상담 통해 입학 큰 그림 그려야

만나기 전에 궁금한 질문 미리 준비해야 

대학 진학 비용·학자금 지원 신청 요령 등

지원서 차별화 정보·요령 얻으면 큰 도움  

인생 중 12학년 시기만큼 바쁜 시기가 없다. 학교 성적을 챙겨야 하

고 동시에 대학 지원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12학년이다. 특히 대

학 지원 준비는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챙기기 힘든 과정이다. 형제, 

친구, 친척에게 대학 진학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학생이 많지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학교 카운슬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카운슬러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대학 입학 전형, 장학금 신청 요령, 학자금 지

원 절차, 입학원서 제출 마감일 등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

는 것이 주요 업무다. 

각 고등학교마다 카운슬러를 통해 학생들의 대학 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카운슬러를 통해 지원서 작성 요령, 학자
금 지원 신청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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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 할 매물!!@ South L.A.
말도 안되는 싼 매물 

확실한 인컴, 확실한 관리 해드림

     

       

7,252 SF VACANT LOT 
R3 Zoned 

LOCATION,  LOCATION, LOCATION

  2     

$1.25/SF/Month  1917년생,
2 offices of 400 SF 

PICO 와 Hoover 만나는곳

9   

       

3,600SF/ 9,004 SF,2 UNIT 으로 된
커머셜 빌딩, 18 파킹, 36 APT 가능 

LOCATION, LOCATION, LOCATION…

9      

방6 화3/ 2700 SF
6 BED , STATE 보조(ALW) 가능

CITY, STATE PERMIT 완료

    

      

100% 차 있는 몰, 월인컴 $15,000
틴트, 라이센스 있는 카나비스 유닛

하루 3000대 이상 지나 가는 몰

29    

        

시 에서 Permit 받은 한타 인근 싱글 
완전 리모델 된 매물 

대 가족 / 돈 벌어 주는 집

    9

      

R4 Zoning -  땅 약 18,000 SF
개발 하기 좋은 매물 

LOCATION,  LOCATION, LOCATION

     2

       

건평 1,326 SF / 땅 5,580 SF
한타 인근  , $110 만에 팔리는 집

리모델링 필수 

   

        

건평 1,400 SF / 땅 6,756 SF
USC 인근  , $110 만에 팔리는 집

리모델링 필수 

    

부동산

■무조건 깎아줄 필요 없다
지난해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높

은 주택 가격으로 셀러, 바이어, 부동
산 에이전트 모두 힘든 해를 보내야 
했다. 이중 바이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주택 구입 여건이 악화
하면서 주택 구입을 포기한 바이어
는 갈수록 늘었다. 그나마 내 집 마
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바이어는 
셀러에게 가격 할인을 요구할 수밖
에 없었고 셀러로 이 같은 현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 들어 주택 시장 여건이 바이

어와 셀러 모두에게 나아지고 있다. 
주택 거래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이던 
모기지 이자율이 떨어지자 지난해 
주택 구입을 포기했던 바이어가 다
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주택 
구입 능력 개선으로 가격 할인 대신 
셀러가 부르는 가격에 맞춰 구매 계
약을 체결하는 바이어가 다시 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웃돈 경쟁까지 
부활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남가주 오

렌지카운티가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매물
에 여러 명의 바이어가 몰리는 복
수 오퍼 현상이 심심치 않게 보이
고 있다. 맥스 카 부동산 에이전트

는 “최근 나온 매물 세 채 모두 여
러 명의 바이어가 오퍼를 제출하면
서 웃돈 경쟁 현상이 나타났다”라
며 “리스팅 가격보다 5만 달러~10
만 달러 넘게 가격을 쓴 바이어도 
있었다”라고 지역 주택 시장 열기를 
전했다.  
◇‘As-Is’ 매매 줄고 필요한 수리해 줘야 
지난해 주택 구입에 나서 본 바이

어라면 주택 시장 상황이 바이어에
게 얼마나 열악했는지 잘 이해한다.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바이어에
게 매물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시
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다
행으로 여기고 매물 상태는 고려하
지 않고 오퍼를 제출한 바이어가 많
았다. 덕분에 대부분 셀러가 주택 상
태나 수리에 대한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사정

도 조금씩 달라질 전망이다. 이자율
이 떨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바이어
가 늘고 있는데 바이어 중에는 셀러
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작년에 집
을 팔지 못한 셀러 중 올해 집을 팔
고 새집으로 이사를 계획 중인 셀러
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도 작년
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처럼 현재 매물 상태를 그대
로 파는 ‘애즈 이즈’ (As-Is) 판매는 
감소하는 대신 수리를 거쳐서 집을 
내놔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부동
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 전
문가들은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랜드스케이핑이나 페인트 작업, 조명 
교체 등을 실시하면 주택 판매에 도
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리스팅 가격은 자신있게
작년 상반기만 해도 웃돈 경쟁과 

같은 과열 경쟁이 주택 시장에 파다
했다. 그러나 모기지 이자율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이 같은 
현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주택 거래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일부 셀러
는 리스팅 가격을 낮추는 셀러가 다
시 나타났다. 올해 지난해처럼 너무 
조급한 마음에 리스팅 가격을 낮췄
다가는 높은 가격에 집을 팔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겠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신디 앨런 

부동산 에이전트는 최근 한 부부 바
이어의 주택 구매를 도왔다. 부부가 
보고 마음에 들었던 한 매물의 오퍼
를 준비 중이었다. 
작년과 달라진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해 높은 가격을 제시할 계획 중
이던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
졌다. 나온 지 40일이 지나도 집이 
안 팔리자 셀러가 먼저 가격을 인하
했다는 소식이었다. 부부는 반가운 
마음에 높은 가격은 없던 일로 하고 
셀러가 낮춘 가격대로 오퍼를 써서 
제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바이어

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너
무 조급하게 가격을 낮출 필요는 없
다고 조언한다. 우선 지역별 주택 시
세를 적절히 반영해 집을 내놓은 뒤 
시장 반응에 따라 단계별 가격 인하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성수기 전 팔아야 새집 구입 유리
지난해 섣불리 집을 팔았다가 새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셀러
가 많았다. 매물 부족으로 내놓은 집
이 빨리 팔렸지만 이사 갈 집을 찾
지 못하거나 너무 오른 집값 때문에 
집을 판 것을 후회하는 셀러도 있었
다. 집을 유리하게 팔고 사는 타이밍
을 맞추는 일이 어렵지만 지난해의 
경우 특히 더 그랬다. 
지금 부동산 업계는 소위 완벽한 

주택 매매 타이밍이 찾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집을 내놓은 셀러들
은 작년보다 수요가 늘어 집을 빨리 
팔 수 있으며 가격 인하 없이 제값
을 받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 새
집을 구할 때도 수리 요청 등 바이어
에게 유리한 조건을 앞세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절호의 기회를 잡으려면 주택 
시장이 과열되는 봄철 성수기 전에 
집을 내놓는 것이 좋다고 부동산 전
문가들이 조언한다. 
■주택구매 심리지수 개선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두 

달 연속 개선됐다. 국영모기지보증
기관 패니메이가 집계하는 ‘주택
구매심리지수’ (HPSI)는 1월 70.7로 
전달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1월 
HPSI는 2022년 3월 이후 가장 높
은 수치다. 또 향후 12개월 동안 모
기지 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는 응답자 역시 조사 이래 가
장 높은 36%를 기록 주택 구입에 
나서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덕 던컨 패니메이 수석 이코노미

스트는 “견고한 노동 시장에 따른 
직업 안정도와 소비자 신뢰도 상승
이 HPSI 상승 요인”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올 한해 주택 시장이 작
년보다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작년에 집 못 팔았다면… 올해는 매매 도전해 볼만

  ‘리스팅 가격’자신 있게 불러도 괜찮아

     봄철 성수기 전 팔아야 새집 구입도 유리

이자율이 떨어지자 주택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작년보다 집을 팔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로이터>

올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셀러의 기대가 크다. 주택 시장 상황이 지난

해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모기지 이자율 급등으로 주택 

거래가 일시에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이 연말까지 지속되면

서 많은 셀러가 집을 팔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시작된 이자율 하

락세로 연초부터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주택 판

매에 실패했다면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 주택 시장 상황이 크

게 달라진 만큼 올해 새로운 전략으로 주택 판매에 나선다면 성공적인 

주택 처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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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년 지나도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
모기지 이자율이 낮아도 매달 내

는 모기지 페이먼트 중 원금보다 이
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모
기지 페이먼트 계산법 때문인데 대
출 초기일수록 이자가 차지하는 비
율이 매우 높고 10년이 지나도 원금
보다 이자가 많은 경우도 많다. 이 같
은 사실을 아는 주택 소유주 중 모
기지 조기 상환의 필요성을 누구보
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연방센서스
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중 약 40%
는 이미 모기지 대출을 상환해 이자 
부담에서 벗어났다. 
모기지 이자율이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시중 이자율은 여전히 
6.9%로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크레
딧 카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20%
까지 치솟은 것과 비교하면 낮게 여
겨지지만 대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모기지 대출에 부과되는 이자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35만 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7%(30년 만기 고정)의 이자율을 적
용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모기지 할부 상환표에 따
르면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 중 원
금은 고작 283달러 33센트에 불과하

고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2,041달
러 67센트로 무려 7배에 달한다. 10
년이 지나도 원금 대비 이자는 575
달러 43센트 대 1,752달러 57센트로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30년 만기를 
기준을 계산하면 납부해야 할 총이
자액은 무려 48만 8,762달러로 원금 
35만 달러를 크게 웃돈다. 
■최대 장점은 이자 절약
모기지 조기 상환의 가장 큰 장

점은 매달 돌아오는 페이먼트 부담
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국영모기지
보증기관 프레디맥, ‘전국부동산중
개인협회’ (NAR), ‘주택도시개발국’
(HUD) 등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주
택 소유주가 매달 내는 모기지 페
이먼트는 평균 2,883달러다. 이를 1
년 치로 계산하면 약 3만 4,596달
러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같은 
목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모기지 조
기 상환을 목표로 노력하는 주택 
소유주가 적지 않다. 
원금보다 많은 이자가 아까워 모

기지 조기 상환에 나서는 경우도 많
다. 만기까지 내야 하는 이자가 수십
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가 넘
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절약하
려는 것이 조기 상환의 가장 큰 목적

이다. 앞서든 예(모기지 대출 35만 달
러)에서 매달 500달러를 추가로 납부
하면 만기를 12년 앞당길 수 있고 절
약되는 이자도 20만 달러에 달한다.   

■격주 납부, 반올림 납부, 추가 수입 
활용
추가 금액 납부 외에도 다양한 모

기지 조기 상환 전략이 있다. 일반적
으로 매달 한차례 모기지 페이먼트
를 납부하지만 격주로 납부하게 되
면 연간 1달 치 페이먼트를 추가로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페이먼트 금액 끝자리를 반올림해

서 0으로 떨어지도록 계산한 뒤 일
부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방법이 있
다. 월 페이먼트가 1,013달러라면 반
올림을 적용해 1,020달러 또는 아예 
1,100달러로 계산해 납부하면 추가 
납부 효과가 발생한다. 
고정 수입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을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로 활
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에서 지급
하는 보너스나 가족 또는 친척으로
부터 받은 ‘선물’성 현금 등이 추가 

수입에 해당된다. 세금 보고 뒤 지급
받는 세금 환급액도 다른 사용 계획
이 없다면 모기지 페이먼트 추가 납
부에 활용해 모기지 조기 상환의 꿈
을 이룰 수 있다.
■ ‘비상금·은퇴자금’ 영향받지 않도록
모기지 조기 상환에 따른 가장 큰 

단점은 생활비에 쪼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월 3,000달러에 달
하는 금액을 모기지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는 가정이 조기 상환을 위한 
추가 현금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
다. 결국 여행이나 외식 등 기타 생활
비를 줄여 조기 상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 데 만약 중요한 가계 
예산이 영향을 받으면 곤란하다. 무리
한 조기 상환 노력으로 갑작스러운 의
료비 발생을 대비한 비상 자금 마련이
나 은퇴 자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
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적절
한 금액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지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 바

로 세금 혜택이다. 2018년 실시된 개
정 세법에 따라 대출액 최고 75만 달

러까지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공
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기지를 
조기 상환하게 되면 이 같은 세금 혜
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다.
최근 주식 시장이 장기 호황을 이

어가고 있다. 모기지 조기 상환으로 
여유 현금을 다 사용하면 주식 투자
와 같은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
도 신중히 고려하면 좋다. 주식 시장 
장기 수익률은 연간 약 10%에 달한다. 
만약 주식 투자로 10%의 수익률만 올
릴 수 있다면 모기지 조기 상환보다 
재정적으로 현명한 결정이다. 주식 투
자가 부담스럽다면 높은 이자율이 제
공되는 금융 상품이나 401(k) 또는 로
스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에 투
자하면 은퇴 준비가 해결된다.  
■조기 상환 사용 자금 자산으로 쌓여
여유 현금을 모기지 조기 상환 목

적으로 납부한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른 곳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
장 현금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택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효과가 
있다. 정해진 월 페이먼트 외에 추가
로 납부되는 금액은 대출 원금 삭감 
용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 자산
을 빨리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다. 추가 페이먼트 납부로 주택 자
산이 어느 정도 쌓이면 현금이 필
요할 때 ‘주택자산 담보 신용 대출’
(HELOC) 또는 ‘캐시 아웃’ (Cash-
Out) 재융자 등을 통해 현금 조달이 
가능하다.
모기지 대출을 포함, 기타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비교해 높은 이
자율이 적용되는 대출부터 갚아나가
는 전략도 고려된다. 모기지 이자율
이 7%이고 크레딧 카드 잔액에 적용
되는 이자율이 20%라면 조기 상환
보다 크레딧 카드 부채부터 갚는 것
이 현명한 선택이다. 반대로 이자율 
5%가 적용되는 학자금 융자가 있다
면 여유 자금을 모기지 조기 상환에 
사용해도 괜찮다.  

이자 절약 위한 조기상환, 장단점 따져보고 시행해야

‘추가금액·격주·반올림’납부 등 방법 다양

‘비상·은퇴’자금 영향받지 않도록 주의를  

이자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모기지 조기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주택 소유

주가 많다.                                    <로이터>

주택 소유주 대부분이 안고 있는 모기지 대출은 전체 가구 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모기지 대출은 만기가 30년으로 

장기일뿐만 아니라 규모도 수십만 달러, 심지어 수백만 달러를 넘을 

때가 많다. 모기지 대출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데 최근 높은 이자

율로 인해 이자가 원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배보

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을 아는 주택 소유주는 어떻게 해서라도 모기

지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해 노력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른바 모

기지 대출 조기 상환을 통해 얻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따르기 때문

에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게 결정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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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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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가게 사고
* 아파트 사고
* 보행길 사고
* 헬스장 사고
* 뒷마당 사고
* 익사 사고

* 경찰에 의한 폭행
* 유명인물에 의한 폭행
* 경비에 의한 폭행
* 파티에서 일어난 폭행
* 개에 물린 사고

* 소유부지법적책임
* 생산물 책임
* 의료사고
* 분만 / 출산 손상
* 뇌성마비
* 수술오류
* 투약과오

* 뇌 손상
* 척추 부상
* 부당한 사망

상 상 기 상해

* 차•트럭•버스 사고
* 오토바이•자전거 사고
* 보행자•횡단보도 사고
* Amazon, FedEx 와 
   Flex 운전자 사고
* Doordash & 
  Grubhub 사고
* Uber, Lyft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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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

-노동부는 왜 추가서류를 요청하나
▲H-2B로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로부
터 특정 직책에 대한 평균임금을 책
정받는다. 그리고 해당 직책에 필요
한 직원 수, 고용 조건, 임금 지불방
식, 단기고용 사유 등을 명확히 소명

하여 1차 서류(ETA 9142B)를 제출
하게 된다. 이때 노동부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부족한 정보나 서류가 있
을때 추가 서류 요청을 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노동부로부터 추가서류 요청 없이 
숭인서를 발급받아 고용 절차를 진

행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추가서
류 요청에 대한 
답변이 충족되
면 노동부는 승
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추가서
류 요청의 답변은 발급일로부터 10
일 이내로 접수되어야 한다.
-추가서류 요청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하나
▲추가서류에서 요청하는 정보와 

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상이하다. 가
장 핵심적으로 요청하는 사안은 단
기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사유와 
고용기간이다. 단순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H-2B 비자로 외국인 근로
자를 고용한다고 하면 단기 고용 조
건인 일회성, 계절적 요인, 일시적인 
인력 수요, 또는 간헐적인 필요로 간
주되지 않고 단순 인력부족으로 여
겨져서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

용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야 한다. 또한 고용될 외국인 근로자
들에게는 현지 채용인들과 동일한 고

용 조건과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근
로 조건 및 복지 혜택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해
야 한다. 이 규정들을 준수하는지 여
부가 추가서류로 요청될 수 있다. 이
때에는 수주한 계약서와 급여 기록 
등을 제출하여 회사의 성격이나 현재 
고용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추가서류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
▲노동부의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이 접수되면 대부분 한달 내로 
심사 결과를 받게 된다. 단기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 수와 신청 사유가 충
족되어 승인서가 발급되면 14일 내
로 모집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때 
사내 공고를 업무일 기준으로 15일 
동안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는 필요시 추가 모

집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
법한 채용 공고를 통해 현지 고용을 
시도해야 하며, 고용 보고서를 작성
하여 노동부의 최종 승인(Certifica-
tion)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떠
한 이유로도 현지 지원자를 부당하
게 채용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경우 노동부 승인

서를 먼저 받은 케이스에 비해 쿼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노동부 최종 승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는가
▲이제는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 H-2B 
쿼터가 남아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전에 쿼터가 소진되면 이민국에 청
원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이민국
에 청원서가 제출되면 급행 수속을 
통해 1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
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당 국가 
내 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
받아 비자 시작일 10일 전부터 입국
할 수 있다.
-추가서류 요청을 피할 수 있나
▲노동부의 추가서류 요청은 자

주 나온다. 따라서 추가서류 요청에 
대비하여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보
완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런
데 미리 노동부에 H-2B 등록을 하
여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필
요성을 사전에 승인받을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변호사의 이민법 궁금증 일문일답

단기 비전문직 취업비자 추가서류 요청 많아

단기 외국인 근로가자 필요한 사유와 기간 등

답변 접수 후 한 달 내로 심사 결과 받게 돼

노동부의 H-2B 비자 추가서류 요청 어떻게 대처하나

미국 내 고용주가 단기간 비전문직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단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일회성, 계절적 요

인, 일시적인 인력 수요, 그리고 간헐적인 필요에 의해 발생하게 된

다. 이때 신청하는 비자가 H-2B다. 2024 회계연도 하반기(2024년 4

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H-2B 비자 쿼터는 33,000개

인데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한 케이스도 많지만, 노동부로부터 추

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도 많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을때 어떤 서

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
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신
청 서류의 수수료를 오는 4월부터 
대폭 인상할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6일부터는 급행처리 신청시 내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까지 인상
한다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
민변호사협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USCIS가 

적용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
를 26일부터 인상 조정한다고 밝혔
다. 이번 프리미엄 수수료 인상은 지
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2년 간 물가 인상률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USCIS는 밝혔다.
이반 인상안에 따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는 영주권 청원서

인 I-140 양식의 경우 현행 2,500달
러에서 2,805달러로 12%가 오르게 
되며, 비이민 비자 신청서인 I-129 
양식도 역시 현행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I-129 
양식의 경우 H-2B 비자와 R-1 비

자는 현행 1,500달러에서 1,685달
러로 역시 12% 인상된다.
이밖에 비이민 비자 신분 연장 및 

변경 신청서인 I-539 양식의 프리미
엄 프로세싱 수수료는 현행 1,750달
러에서 1,965달라로 오르고, F-1 학
생비자 소시자가 OPT를 신청할 때 
내는 I-765 양식의 프리미엄 프로세
싱 수수료도 현행 1,500달러에서 
1,685달러로 올라간다.
이에 앞서 USCIS는 이달 초 8년 

만의 대대적인 이민 수수료 인상 
방안을 연방관보에 발표했는데 이
에 따르면 각 이민국 양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오는 4월1일부터 전

반적으로 수수료가 평균 20%선에
서 인상된다.
이번 이민국 수수료 인상에서 가

장 인상폭이 큰 것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위한 신분변
경신청서(I-485) 관련 수수료다. 예
를 들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을 신청할 경우 현행 수수료는 영
주권청원서(I-130) 수수료 535달러
와 신분변경서(I-485) 수수료 1,225
달러를 합쳐 총 1,760달러를 납부
하면 된다. 현재 이 수수료에는 신
청자의 취업증신청서(I-765)와 해외 
여행허가서 신청서(I-131)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급행 수수료 지난 달 인상

영주권 등 4월부터 2배로

이민변호사협회 등 반발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도 올랐다

■치솟는 이민 수수료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 인상안
(출처: USCIS)

신청 양식 현행 인상후

I-140(영주권 청원) ＄2,500 ＄2,805

I-129(비이민비자 신청) ＄2,500 ＄2,805

I-129(H-2B, R-1 비자) ＄1,500 ＄1,685

I-539(비이민비자 연장/변경) ＄1,750 ＄1,965

I-765(노동허가증 신청) ＄1,500 ＄1,685



제 호 2024년 3월 5일(화) 41주간 한국 Biweekly전 면 광 고



제 호2024년 3월 5일(화)42 주간 한국 Biweekly

코펜하겐 뉘하운 운하의 파스텔 색조의 고풍스러운면서도 화려한 목조 건물.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석양에 배를 타고 운하를 가로지르며 보는 풍경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한다.

여  행

특히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르네상스 건축양식의 프레드릭보
그 성 관람 ▲세기의 건축물로 선
정된 노르웨이 북서부 해안 대서양 
로드 크리스티안순 드라이브 및 장
미의 도시 몰데 관광 ▲그림 속 사
진 같은 도시 올레순 관광 ▲게이랑
에르 피요르드를 한 눈에 볼 수 있
는 오르네스빙겐 전망대 ▲가장 많
은 방문객이 찾는 플뢰엔산 전망대
를 관광한다. 이밖에 발트 3국을 여
행하는 동안 ▲탈린의 ‘부엌을 들여
다 보아라’ 내부 관람과 카드리오르
그 궁전 및 미술관 투어 ▲발트 역
사의 중심지 베드로교회 내부 관람 
등 다양한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으로 진행한다.   
오렌지 투어는 버스를 타는 시간

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펜하겐-오슬
로, 베르겐-스톡홀름을 항공으로 이
동하고 스톡홀름-헬싱키 간의 크루
즈 탑승시 객실을 오션 뷰로 업그레

이드하는 등 여유있고 편리한 일정
으로 짜여졌다.

■인어공주 동화도시 코펜하겐
북유럽 크루즈 여행이 시작되는 

물의 도시 코펜하겐은 안데르센 동
화책의 주인공 인어공주 이야기와 
뉘하운 운하가 있는 곳이다. 바다 속 
용궁에 사는 한 소녀 인어가 인간 왕
자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
리고 인간이 되는 내용을 그린 동화
이야기로 어릴 적 밤새워 읽었던 동
화책 추억을 선사하는 곳이다. 
1913년 건설된 인어동상은 많은 

관광객들의 사진 모델이 되는 곳이기
도 하다. 코펜하겐에서 빼놓을 수 없
는 곳은 뉘하운 운하다. 새로운 항구
라는 뜻의 뉘하운(Nyhavn) 운하는 
1673년 인공으로 만들어진 운하로 
항구에 닻을 내린 선원들이 머무는 
술집의 거리였으나 운하 주변에 서있
는 파스텔 색조의 고풍스럽고 아기자

기한 건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
을 자아낸다.

■피요르드, 신이 빚은 대자연의 조각품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골짜

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생긴 좁고 
긴 만이란 뜻의 피요르드. 노르웨이
어를 여행하는 것은 이 피요르드를 
보기 위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
도로 장엄하다. 많은 여행가들이 노
르웨이의 피요르드를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할 버킷 리스트’에 올
려놓고 있다. 
특히 게이랑에르 피요르드는 규모

가 장엄하면서도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지난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게이랑에르 
피요르드에 가는 도중에 요정의 사다
리라 불리는 꼬불꼬불한 트롤프겐의 
길은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면이다. 
또한 페리를 타고 피요르드를 관

광하는 동안 볼 수 있는 ‘세븐 시스
터즈’ (Seven Sisters) 폭포는 일곱 군
데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가 일
곱 여인의 머리카락을 닮았다고 해
서 지어졌는데 물이 떨어지는 경치
가 장관이다. 옆으로는 거대한 절벽

들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산꼭대기는 
만년설로 덮여있어 꼭 신비의 자연 
속을 나르는 기분이다. 절벽사이로 
떨어지는 수많은 폭포는 그 자체만으
로도 장관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철도중의 

하나로 총길이 20km, 20개의 터널을 
지나는 로맨틱한 플롬 열차를 타고 
갖가지 폭포와 노르웨이의 대자연을 
감상하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의 한 장면이다.

■오슬로와 팔색조의 도시 베르겐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는 아름답고 

대항해시대의 노르웨이의 역사를 간
직한 도시다. 뭉크의 ‘절규’ 원본이 
소장된 노르웨이 국립미술관 관람, 
요한거리, 미켈란 조각공원을 관광한
다. 특히 미켈란 조각공원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이 
섬세한 터치로 조각돼 보는 이로 하
여금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베르겐은 마음까지 내려놓는 평화

의 도시다. 그림을 통해 한번쯤은 봤
을 베르겐은 카메라를 어느 곳에 대
더라도 그림 같은 사진이 나온다. 형
형색색의 목조건물이 들어서 있는 

아름다운 파스텔 도시다. 골목골목마
다 아기자기한 사연이 숨어있어 이국
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도시다. 전동차를 타고 베르겐 뒷산
에 오르면 베르겐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관이 펼쳐진다. 

■탈린과 발트 3국
에스토니아 탈린은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의 하나로 선정될 만
큼 아름다운 도시다.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탈린은 발틱해를 끼고 있는 에스토
니아, 라트나비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 중에 가장 아름다워 꼭 한번 방
문해 봐야 할 도시로 꼽히고 있다. 비
루문, 헤르만타원, 알렉산더 넵스커 
성장, 도미니크 수도원 주의 성벽, 15
세기 약국, 톰페아성, 니콜라스 교회 
등이 주요 관광지인데 서유럽과 동
유럽에서 느끼지 못했던 유럽의 새로
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북구의 베르사이유라 불리는 18

세기 바로크 건축물의 백미 리투아
니아의 룬달레 성, 트라카이 성 등은 
유럽에서도 독특한 모습으로 인기 
관광지이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숨 막히는 대자연의 절경

신이 빚은 자연 유산의 나라 노르웨이는 직접 가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대자연이 만들어낸 신비의 나라다. 발 길 닿는 곳마다 새롭고 동

화 속 그림 같은 풍광이 가슴에 와 닿는다. 대자연의 나라 노르웨이를 

여행하기위해서는 일상의 조바심과 각박함을 내려놓고 숨 막히는 절경

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북유럽 여행은 유럽

여행의 완성이라 할 정도로 독특한 맛을 선사한다. 프라이빗 투어 전문 

오렌지투어가 선보인 노르웨이·북유럽·발트 7개국 투어는 타여행사와 

차별화된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디자인돼 여행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북유럽·발트 7개국

프라이빗 전문 투어 오렌지 투어

가 미주한국일보의 산티아고 순례

여행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 이어 

8월19일부터 9월3일까지 15박16일 노르웨이·북유럽·

발틱 7국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행객을 모집하

고 있다.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항공편

으로 이동하고 뭉크의 ‘절규’ 등 원본이 소장된 노르웨

이 국립미술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해안길 크리스티

안순 드라이브, 장미의 도시 몰데 관광, 그림 속 사진 

같은 도시 올레순 관광 등 타여행사와 차별화된 프로

그램을 선보인다. 

이밖에 게이랑에르 피요르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오르네스빙겐 전망대, 플뢰엔산 전망대, 탈린에서 카드

리오르그 궁전 및 미술관 투어, 트 역사의 중심지 베드

로교회 내부 관람 등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이 많

다. 전 일정 4성급이상의 최고급 호텔과 식사로 여행객 

만족도 1등을 자부하고 있다. 

▲문의 (213)503-1160, orangetourus@gmail.com

여행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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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관객들의 한국영화 사랑
은 남다르다. 올해로 74회째 개최된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마동석 주연
의 ‘범죄도시4’와 홍상수 감독의 ‘여
행자의 필요’가 이를 다시 입증했다. 
‘범죄도시4’는 관객들에게 열렬한 환
호를 받았는데 사회적 이슈나 정치
적 색채가 짙은 작품 일색인 베를린 
영화제에서 스페셜 갈라에 초청된 
한국 액션영화 1편이 막바지 분위기
를 고조시켰다. 메인 상영관인 베를
리날레 팔라스트의 1,600석이 일찌
감치 매진됐고 폐막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영화제 기자회견에도 많은 
취재진이 몰려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
동석)가 특수부대 용병 출신의 빌런 
백창기(김무열)와 IT업계 천재 CEO 
장동철(이동휘)에 맞서 다시 돌아온 

장이수(박지환), 광역범죄수사대-사
이버수사팀과 함께 온라인 불법 도
박 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이다. 마석
도의 펀치는 눈을 속일 정도로 속도
감이 더해졌고 빌런 백창기는 말보
다 빠른 단검 공격으로 리얼 액션을 
보여준다.
‘범죄도시’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순한 맛이지만 오프닝 시퀀스와 마
지막 액션 장면은 역대급이다. 빌런 
백창기를 연기한 김무열을 두고 “한
국에서 가장 몸을 잘 쓰는 배우 중 
한 명”이라는 마동석의 소개에 수긍
이 간다. 태권도와 쿵푸, 브라질 전통
무술 카포에라 등 다양한 무예 실력
에 복싱까지 익힌 백창기와 마석도
의 맞대결이 현실감 넘치는 액션을 
만들어낸다.
23일 베를린 영화제 공식회견에서 

존 윅, 실베스터 스탤론을 언급한 브

라질 기자의 질문에 마동석은 “굉장
한 팬이다. 존 윅 시리즈의 채드 스타
헬스키 감독과는 친분이 있다. 실베스
터 스탤론은, 록키를 보고 복싱을 시
작했기 때문에, 롤모델 같은 사람”이
라며 “앞으로 아날로그 하면서도 세
련된 현실감 있는 액션을 많이 만들
고 싶다”고 말했다. 범죄도시 시리즈
에 대해서는 “8편까지 대본 작업을 
하며 새로운 이야기와 액션을 준비하
고 있다.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 영화
관에 걸고 모든 사람들이 극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백창기를 연기한 김무열은 “한국

영화에서 90년대까지 성공적인 시리
즈물이 많이 제작되었는데 이후 액
션영화의 시리즈화는 불가능한 것
으로 보였다. 범죄도시 1편이 제작될 
때까지만 해도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건 하루에 2시
간 정도만 자면서 새로운 작품에 대
한 아이디어 고민과 탐구를 멈추지 
않는 돈 리(마동석)의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의 곁
에 함께 영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친구들, 실력이 좋은 스탭들이 있다
는 것도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폐막식 열기를 달군 한국영화는 

심사위원대상인 은곰상을 수상한 
‘여행자의 필요’다. 베를린 영화제가 
편애하는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
편영화다. 은곰상만 다섯 번째 수상
한 홍 감독은 “심사위원단이 내 영
화에서 무얼 봤는지는 모르겠다. 궁
금하다”며 카를로 샤트리안 예술감
독을 찾아 “그가 나를 많이 초청해
줬다. 내 영화에 공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여행자의 필요’는 프랑스 배우 이
자벨 위페르가 ‘다른 나라에서’ ‘클
레어의 카메라’ 이후 세 번째로 홍 

감독과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이자
벨 위페르는 프랑스에서 왔다는 아
웃사이더 이리스역을 맡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피리를 불다가 만난 아
들뻘 인국(하성국)의 아파트에서 함
께 살게 된 이리스는 월세라도 보태
자는 생각에 프랑스어를 가르치기로 
한다. 이리스가 처음 개인 교습을 하
게 된 이송(김승윤)과는 영어로 대
화를 나누며 사물에 대한 생각을 캐
묻는다. 
그리고 변호사 남편 해순(권해효)

과 함께 이리스의 두 번째 수강생이 
된 원주(이혜영)에게도 같은 대화를 
시도한다. 이리스가 묻는 질문에 대
한 이들의 대답은 섬뜩할 만큼 유사
하다. 원주가 와인을 권하자 막걸리
를 찾는 이리스가 다를 뿐이다. 그녀
가 막걸리를 마시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홍 감독의 영화에 언제
나 빠지지 않는 술자리 장면에서 소
주 대신 막걸리를 마시는 이유를 묻
는 질문에 홍 감독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주를 마시는 게 힘들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여행자의 필요’는 영국인 저널리
스트 라파엘 라시드가 쓴 책 ‘우리
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 사회적 시선과 외부적 가치 기
준에 부합하고자 천편일률적 스펙을 
쌓는 데에 매진하며 판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등장시킨다. 
한국에 온 외국인은 ‘시’를 통해 인
생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한다. 이리
스가 개인교습 2회로 한달치 월세의 
절반을 벌었다고 인국을 안심시키는 
장면은 씁쓸함으로 남는다. 

<골든글로브협회(GGA) 정회원>

베를린 영화제 관객들의 남다른 한국영화 사랑
하은선 기자의 할리웃 리포트

한국식 통쾌 액션‘범죄도시4’에 환호

홍상수 감독‘여행자의 필요’은곰상

제74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영화‘여행자의 필요’ 프리미어가 
끝난 후 홍상수 감독(가운데)이 이자벨 위페르와 시선을 교환하며 관객들의 환
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Berlinale 2024>

마동석 영화‘범죄도시4’의 배우들과 제작진이 카를로 샤트리안 예술감독과 
베를리날레 팔라스트에 입장하기 전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Alexander Janetzko/Berlinal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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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영화제 관객들의 남다른 한국영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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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팬들을 홀리는 매혹적 스타 파워‘뿜뿜’

그룹 르세라핌이 지난달 19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앨범‘이지’(EASY) 

발매 쇼케이스에서 수록곡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
우리가 ‘르세라핌’

배우 차은우가 지난달 29일 서울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새 금토

드라마‘원더풀 월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얼굴천재 차은우 ▶

토프리스 비키니 차림의 여성 모델이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뽐내며 매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내추럴 미녀의 포스

배우 티모테 샬라메(왼쪽부터), 드니 빌

뇌브 감독, 젠다이아, 스텔란 스카스가

드, 오스틴 버틀러가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행사에

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 ‘듄2’ 스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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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팬들을 홀리는 매혹적 스타 파워‘뿜뿜’



제 호2024년 3월 5일(화)48 주간 한국 Biweekly 전 면 광 고




